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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수시 

  (최소한 3개월 1회)로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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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    명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위    치 중앙아시아 

면    적 447,400㎢ (한반도의 약2배) 

기    후 
대륙성기후 (1월 평균: -3도℃∼+3도℃ 

7월 평균: +26도℃∼+2 도℃) 

수    도 타쉬켄트 (Tashkent) 

인    구 2580만명 ('04년) 

주요도시 
Tashkent(211만명), Samarkant(39만명) 

Bukhara(23만명), Fergana(20만) 

민    족 우즈벡인(71.0%), 러시아인(9%), 한국인(1%), 기타(19%) 

언    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이스 정교(18%) 

건국(독립)일 1991.9.1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Kalimov 대통령 

입 법 부 단원제(250석) 

정    당 
여당 (People's Democratic Party) 

야당 (Adolad), 야당(Batan Tarakiyoti) 

정부성향 우경중립, 친서방 

 

경제지표('04년 기준) 

 

G D P US$ 115억 (2004) 

실질경제성장율 7.7% (2004) 

1인당 GDP US$442 (2004) 

실 업 율 도시 18.5%, 농촌 26.8% (2004) 

소비자물가상승율 0.3% (2004) 

화페단위 Sum 

환    율 1 US$=1115sum (2005.6.23일 현재) 

외    채 약 US$ 4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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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US$ 550 백만불 (금 보유고 제외) 

산업구조 농업(34.9%), 제조업(15.8%), 건설(7.0%), 서비스(42.3%) 

교역규모 수출(US$ 48.5억), 수입(US$ 38.1억)(2004) 

교역품 
- 수출 (면화, 금, 구리, 농산물) 

- 수입 (기계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2004년 기준) 

 

체결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7) 

교역규모 
206 백만불 (우리나라의 수출)  

14 백만불 (수입) (2005년 1-5기준) 

교 역 품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전자부품 (우리나라의 수출)  

면화, 금 (수입) 

투자교류 42건 US$ 394 백만불 (2004년말 누계) ; 전무(국내유치) 

교    민 약 1200명 (우즈벡 여권을 지닌 한국인 이주자 제외)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및 전망(2003년) 
 

경제 발전사 및 경제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늦어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경제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CIS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독자적인 경제 발전사를 기술하기에는 독립이후 역사가 10년도 

않되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독립이전에는 소련의 산업시설 분산정책에 따라 항공기조립업, 제련업, 화학 

공업 등이 일부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구소련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은 주로 면화, 

야채 및 과일의 공급기지로서 육성되어 전체적으로는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립이후에는 강력한 정부통제하에 생필품 생산업과 자동차 등 중공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의 부족, 시장의 협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경쟁력 평가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공화국중 점진적인 체제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3년 현재 

민간부문의 GDP 점유율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륙국가로서 물류 부담이 높고, 관료주의적 비효율과 부정부패, 금융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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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자본과 경영 노하우 및 기술의 부족, 연관 제조업의 미달달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은 취약하다. 

 

향후 경제개발계획 및 발전 전망 

 

92년 구소련 붕괴이후 분리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국유자산의 사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소련 당시의 산업분업 체제 영향으로 제조업이 거의 없고, 농업 특히 원면 공급기지로 

전락한 경제를 선진산업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투자유선분야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특별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초점은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 수출 및 수입대체 

산 육성이다. 경공업을 시발점으로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생산, 석유가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건설자재 및 건설업의 육성, 사회인프라의 확충, 정보통신 인프라 

의 확충이 주요한 방향이다. 

 

외환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외환수요를 제한하고, 통화량 억제 및 시장 밀수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금통화량 부족 및 경기침체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 

다. 지나친 기업활동 규제로 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 

 

무역자유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화 조치는 향후 경제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경제정책 기조이며, 이와 같은 자유화 조치가 

시행될때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경제 동향 
 

2004년 경제 동향 

  

92년 구소련 붕괴이후 분리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국유자산의 사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소련 당시의 산업분업 체제 영향으로 제조업이 거의 없고, 농업 특히 원면 공급기지로 

전락한 경제를 선진산업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투자유선분야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특별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초점은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이다. 경공업을 시발 점으로 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생산, 석유가스산업 

의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건설자재 및 건설업의 육성, 사회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이 주요한 방향이다. 

  

외환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외환수요를 제한하고, 통화량 억제 및 시장 밀수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금통화량 부족 및 경기침체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친 기업활동 규제로 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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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화 조치는 향후 경제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경제정책 기조이며, 이와 같은 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때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U.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도에 우즈베키스탄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약간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및 금의 국제가격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경제 개혁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4.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과 무역관계(2003) 
 

1.  한국과의 관계 내력 

 

92년 1월 국교수립후 양국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93년 12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다. 

 

< 고위 인사교류 실적 > 

92.6       

94   

95.2        

97.4        

99.8        

99.10       

2000.6      

2000.9      

2000.10     

2001. 1     

2001. 1     

2001. 3     

2003. 6     

2001. 5     

2001. 8     

2001.10     

2003. 2     

2003. 4     

2003. 5     

2001. 3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 방우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차봉근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방우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네마토프 외무차관 방한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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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교류 현황 

 

92년 국교 수립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한바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한.우즈베키스탄 의회간 협력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회원 48명)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김윤식 의원(한)이다.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별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협력 분과위가 대외업무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회의원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회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회의 양원제 설립 및 권한 확대에 

따라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 협의회 개최 

 

95.11월 이후 매2년마다 개최되어온 바, 제3차 회의가 2001. 10.5(금)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이며, 제4차 

협의회는 2004년 개최 추진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KEDO가입과 노무 인력 투입  

 

우즈베키스탄의 KEDO 가입(2000.12월)으로 북한 경수로건설 사업에 주재국 노무 인력이 

2001.3월 이후 3차에 걸쳐 약 500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 2002년에도 제4진 인력 

선발팀이 1.31-2.4간 당지 방문, 총 310명의 인력 선발되었다. 북핵문제 대두로 경수로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부분 철수하였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전적으로 지지해왔다. 최근 우리의 

국제법 이사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후보 지지했다.  

 

2001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카테고리 Ⅲ)에 입후보, IMO 이사국 입후보, 

국제법 위원회 입후보, 르완다 ICTR 재판관 선거시 전적으로 지지하였고, 유엔 안보리 비상 

임이사국 입후보(2007-8년 임기) 지지 교섭하였다. 한국 본부는 동 입후보를 결정하고 

2001.11월 유엔 아주그룹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은 1996-97년 임기로 최초 안보리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며 향후 약 10년 주기로 안보리에 진출을 계획 중이다. 

 

한.우즈베키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2001.4.30-5.1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회담결과, 상기 조약문안에 대한 가서명을 마쳤으며, 

2003.2 심상명 법무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공식 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지난 2003. 5월 동조약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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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국간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불까지 달했으나 그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31.1% 증가한 247백만불, 수입은 

18.4% 감소한 79백만불에 달했다.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1-5월) 

수출 230 345 188 247 124 

수입 103 136 96 79 21 

수지 126 208 91 168 103 

* 자료원 : KOTIS 

 

 

5.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과 무역관계(2004) 
 

1.  한국과의 관계 내력 

 

92년 1월 국교수립후 양국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93년 12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2005년 5월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다. 

 

< 고위 인사교류 실적 > 

92.  6 

94 

95.  2 

97.  4 

99.  8 

99. 10 

2000.  6 

2000.  9 

2000. 10 

2001.  1 

2001.  1 

2001.  3     

2001.  3     

2001.  5     

2001.  8     

2005.  5     

2003.  2     

2003.  4     

2003.  5     

2003.  6     

2001. 10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 방우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차봉근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방우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네마토프 외무차관 방한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방우 

노무현대통령 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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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교류 현황 

 

92년 국교 수립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한바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한.우즈베키스탄 의회간 협력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회원 48명)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김윤식 의원(한)이다.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별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협력 분과위가 대외업무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회의원단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회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회의 양원제 설립 및 권한 확대에 

따라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 협의회 개최 

 

95.11월 이후 매2년마다 개최되어온 바, 제3차 회의가 2001. 10.5(금)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이며, 제4차 

협의회는 2004년 개최 추진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KEDO가입과 노무 인력 투입  

 

우즈베키스탄의 KEDO 가입(2000.12월)으로 북한 경수로건설 사업에 주재국 노무 인력이 

2001.3월 이후 3차에 걸쳐 약 500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 2002년에도 제4진 인력 

선발팀이 1.31-2.4간 당지 방문, 총 310명의 인력 선발되었다. 북핵문제 대두로 경수로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부분 철수하였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전적으로 지지해왔다. 최근 우리의 

국제법 이사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후보 지지했다.  

 

2001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카테고리 Ⅲ)에 입후보, IMO 이사국 입후보, 

국제법 위원회 입후보, 르완다 ICTR 재판관 선거시 전적으로 지지하였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2007-8년 임기) 지지 교섭하였다. 한국 본부는 동 입후보를 결정하고 

2001.11월 유엔 아주그룹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은 1996-97년 임기로 최초 안보리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며 향후 약 10년 주기로 안보리에 진출을 계획 중이다. 

 

한.우즈베키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2001.4.30-5.1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회담결과, 상기 조약문안에 대한 가서명을 마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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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 심상명 법무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공식 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지난 2003. 5월 동조약 비준하였다.  

 

3.  양국간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불까지 달했으나 그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41.0% 증가한 359백만불, 수입은 2.5% 

감소한 77백만불에 달했다.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1-5월) 

수출 345 188 247 359 206 

수입 136 96 79 77 13 

수지 208 91 168 282 193 

* 자료원 : KOTIS 

 

 

6. 한국과의 투자관계/한국과의 투자관계(2003) 
 

양국간 투자 현황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87건, 253백만불(‘03년말 기준, 수출입은행)이나, 현지 

금융 등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10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들로는 대우차의 자동차 조립공장, 갑을방적의 원면가공 공장, 대우 

인터내셔날의 이동통신사업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중소 봉제업체, 양파망 공장, 

감초공장, 고춧가루 공장 등 중소형 투자진출 기업도 상당수 있다. 

 

 

7. 한국과의 투자관계/한국과의 투자관계(2004) 
 

양국간 투자 현황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49건, 253백만불(‘04년말 기준, 수출입은행)이나, 현지 금융 

등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10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요 투자진출 기업들로는 대우차의 자동차 조립공장, 갑을방적의 원면가공 공장, 대우 

인터내셔날의 이동통신사업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중소 봉제업체, 양파망 공장, 

감초공장, 고춧가루 공장 등 중소형 투자진출 기업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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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규제사례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수출선이 다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 수출품목인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환 감소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시 사전에 정부에서 수출입 

계약서를 심사하고 있으며, 외환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 및 품질인증제도도 수입규제 사례의 일부로 파악된다. 

 

2005년 4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약 15억불(금 보유고 포함)에 불과하여 대외 

채무 능력이 악화되고 있어 수입 규제 요인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달러화 대비 숨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숨화의 절대 

통화량을 억제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04년 8월말에 비해 6월 20일 현재 약 8%가 

평가 절하되었다. 

 

 

9. 진출 성공/실패사례/성공사례 
 

현지에 진출한 해당 기업들의 요청으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는 없으나 성공한 

기업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공한 기업들은 현지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과 효율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즈벡인들은 과거부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상인들과 

접촉해본 경험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우즈벡인들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지 1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술이 뛰어나 민족 

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부르는 값을 최소한 30%는 할인해서 사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바가 

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인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인과 합작투자는 가급적 피하고 단독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 초기 

에는 상당히 협조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에는 오히려 현지인이 방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우즈벡 투자진출시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가 저렴하다. 중국의 50-70% 수준임. 

2) 투자 진출시 각종 세제혜택이 많다. 

3) 독점 지위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 

4)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관세동맹이 되어 있는 이국가들에 수출이 

가능하다. 

5) 노조가 매우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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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여타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생산품의 판매실적이 좋은 

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새로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민영화 프로그램,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 지역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불 이상 300만 

불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불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된다.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 

가나의 농촌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진출 성공/실패사례/실패사례 
 

< 합작투자자와의 분규로 인한 수건공장 운영 실패사례 > 

 

한국의 한 중소 수건제조업체는 현지 투자자가 공장건물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생산설비와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수건공장을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의 생산국으로 품질이 

낮기는 하지만 면사가 생산되고 있고 구소련 시절 표면이 보슬보슬한 수건대신 광목천이 

수건으로 사용된 만큼 수요가 무궁무진해 아이템 선정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품은 생산하자마자 바로 판매되고 되는 등 사업은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측 투자자는 한국내 공장 운영관계로 우즈벡 공장경영에 직접 간여하지 

못하고 현지인 파트너에게 공장관리를 일임하고 한국인 유학생을 현지에서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장경영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현지인 파트너와 한국인 대리인은 회사의 경영보다는 자신들의 개인 실속을 차리기 

에 급급해 제품의 판매대금의 착복, 숙소용 아파트 등의 고가매입 및 불법판매 등을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에 한국투자자는 한국측 대리인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현지 파트너에게도 

합작투자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은 법률체제가 미비하고 아울러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해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우즈벡인들의 상관습 및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즈벡인들은 투자유치 초기에는 상당히 협조하는 듯하나 일단 투자가 결정되고 한국 

으로부터 기계설비가 도착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현금을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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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에 의하면 투자는 가급적 100% 단독투자가 효과적이다. 합작투자시 오히려 

현지인이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11. 주요 이슈 
 

<경공업분야 개발 노력> 

 

2004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경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년 3월 25일부로 경공업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Uzbekyengilsanoat SJSC를 개혁해 경공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검토하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Uzbekyengilsanoat SJSC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독자적 

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경공업부 산하 공기업인데 향후 

담당할 주요 업무는 경공업관련 기술증진, 인력양성, 관련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공업 중 특히 섬유직물 생산분야에 대한 특혜를 강화할 방침이다.  

 

Uzbekyengilsanoat SJSC사는 이미 섬유직물 생산 기업들이 yarn, grey fabrics, knitting 

fabrics, wastes 등을 경화로 구입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였고, 우즈베 

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염료, 화학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생산 기계 설비의 현대화 및 확충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법령의 유효기간은 2007년 1월 1일까지이다. 아울러 이 법령은 은행들이 관련기 

업들에게 180일내 상환조건으로 단기 융자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경화를 통해 우즈베키스 

탄 면화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5%를 할인해주도록 지시했다. 참고로 현재 관련기업들이 

cotton-fibre를 Liverpool Cotton Exchange에서 구입할 경우 15%를 할인받고 있다. 이경우 

에도 관련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80% 이상 수출해야 한다. 

 

그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1월 1일까지 양말, 가죽제품, 신발 등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받도록 혜택을 부여해왔다. 단, 

면제받은 금액은 생산기계설비의 현대화 및 확충, 재고용등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게다가 경공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립된 후부터 2년간 토지세를 면제받게 되고, 관련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 관세도 면제받게 된다. 

 

Uzbekyengilsanoat SJSC사의 사장인 아자몬 바크라모프는 외국인 투자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투자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중 하나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반납받고 있는 번거로움인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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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경공업 발전속도가 인근 국가들에 비해 느린 

것이 사실이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2‾3년내에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즈벡-중국간 경제 협력 강화> 

 

2004년 6월 중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간의 석유분야 협력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석유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문제는 

2년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년간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왔다고 중국 외무부 고위관료가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약 2조달러 가량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출입국/비자 

 

비자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은 단순히 외국주재 우즈벡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우즈벡내 현지기업, 대사관, 무역관 등의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동 초청 

장을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벡 공관에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자에게 여권전면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유효기간)과 

현재 소속기관 근무증명서를 통보해 주어야 원하는 한다. 

 

비자신청시 외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접수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즈벡 

외무성에서 외국주재 공관에 발송한 전문번호와 전문 발송일자를 초청장 발급자로부터 

확인하여 비자 신청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발급시 대사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5일 이내는 30불, 

한달이내는 60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공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후 신청해야 한다 

 

(비자발급처) 

 

발급장소 : 주한 우즈벡키스탄 대사관(한국내의 경우)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701 

전화: (02)574-6554 

팩스: (02)578-0576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입국시 출입국신고서상에 외환보유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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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동 출입국신고서는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시 

다시 새로운 출입국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공항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서명을 받은 후 

1장을 돌려받게 된다. 출국시에는 별도 1장에 잔액을 기재한 후 입국시 받은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공항당국에서는 입국시와 출국시의 외환보유액을 비교하여 입국시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보유할경우 차액을 압수한다. 

 

입국시에도 보통수준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신고할 경우 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물품검사 및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 

한도는 담배 2보루(200개피), 브랜디 또는 위스키 1리터로 제한된다.  

 

 

13. 환전 
 

<화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이후  '93년부터 자체화페인 Sum을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화는 5, 10 Sum짜리 두가지 종류만 운용되고 있고 지페는 10, 25, 50, 100, 200, 500, 

1000 Sum 등 9가지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환율> 

  

우즈베키스탄의 2005.6.27일 현재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불당 1112.75 Sum이며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2003.12.31일 현재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불당 976Sum이었다. 

 

<환전>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지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숨화의 절대통화량을 억제하고 있어 

달러화를 숨화로 환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4. 기후 
 

기후특성 및 도시별 기후  

 

우즈베키스탄은 위도상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다소 높지만 기후는 우리나라보다는 더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로 볼 수 있고 하절기가 건조한 반면 동절기는 다습한 

편이다. 

 

도시별로 기상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도시별 기후는 판단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수도인 

타슈켄트 보다는 더운 편이다.  평균 기온은 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월 평균 영하 

3도℃ 이고 남부지역은 영상3도℃ 수준이다. 북부지역은 7월 평균 영상 26도℃이고 

남부지역은 영상 32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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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양호한 편인 타슈켄트 지역도 한여름(6월-8월)에는 40℃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무척 더운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고 습도가 낮아 지내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낮지 

않지만 동절기 역시도 지내기 어렵지는 않다. 

 

강우량은 전체적으로 500ml 정도로 동절기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고 눈은 아주 추운 한겨울 

에만 내린다.  

 

<출장시 추천복장>  

 

우즈벡 기업인들 또는 정부인사들과의 면담시 반드시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장시 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지만 여름이 우리보다 다소 긴 편으로 5월이나 9월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하복이 

바람직하다. 겨울철은 우리나라 보다는 덜 추운편이지만 동복을 착용해야 하고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외투보다는 두툼한 레인코트가 실용성이 높다. 

 

여름철에는 이 나라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소매 남방차림을 많이 하므로 

출장자도 이러한 차림이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봄(4-5월), 가을(9-10월)의 경우에는 

낮에는 온도가 높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므로 얇은 스웨터나 잠바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공휴일 
 

공휴일(2005년) 

  

----------------------------------------------------------- 

일 자                      공휴일명            대상지역 

----------------------------------------------------------- 

1. 1                       신년휴일             전 체  

2. 2                      희생제일               "  

3. 8                       국제여성의 날         "  

3.21                       Navruz(봄의 축일)     "  

5. 9                       추모의날              "  

9. 1                       독 립 일              "  

10.1                       스승의 날             "  

11.4                      라마단 말일            "  

12.8                       제헌절                "  

------------------------------------------------------------ 

* 라마단 말일이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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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때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20:00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차는 년중 

동일하다. 

 

<근무시간>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7:00까지이고 관공서, 은 

행 및 주요 기업들은 토요일은 휴무하여 토, 일요일은 연휴가 된다.  

 

관공서는 대민관계 업무는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공서 업무는 오 

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은 16:00까지만 업무를 한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보통은 오전 10:00부터 저녁  

18:00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요일은 대부분 폐점된다.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이다. 

 

 

17. 호텔 
 

〈타슈켄트〉  

 

 ㅇ Intercontinental Hotel 

   - 전화 : (998-71) 120-7000 

   - 위치 : 타쉬켄트 Unosabad 

   - 상세정보 

    ·가격은 싱글 195불, 더블 22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 

      설은  우즈벡 내 최고 수준 

 

ㅇ Dedeman Hotel 

   - 전화 : (998-71) 120-3700 

   - 위치 :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상세정보 

    ·가격은 싱글 160불, 더블 21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 

      설은  우즈벡 내 최고 수준 

 

 ㅇ Le Meridien Hotel 

   - 전화 : (998-71) 120-6600 

   - 위치 :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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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가격은 싱글 180불, 더블 21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고 서비스 및 시설 

      은 인터콘티넨탈보다 많이 처지는 수준임. 

 

 ㅇ Uzbekistan Hotel 

   - 전화 : (998-71) 120-7767 

   - 위치 :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상세정보 

    ·가격은 싱글 100불, 더블 160 수준으로 다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최 

      근에 개보수를 완료한 층의 경우 청결하고 실설도 양호한 편임. 

    ·구소련시절부터 운영된 호텔로 서비스는 기대수준이하임. 

 

 ㅇ Koreana Hotel 

   - 전화 : (998-712) 54-2555, 54-9975 

   - 위치 : 타쉬켄트 Nukos St. 

   - 상세정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호텔로 가격은 싱글  50불, 더블 70불 수준으 

      로 단기간  체류자에게 적당하며 한국식당이 같은  건물에 있고 한국어 소 

통이 가능해 편리하고 객실도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음. 

 

〈사마르칸트〉  

 

 ㅇ Afrosiab Hotel 

   - 전화 : (998-662) 31-1341, 31-2080. 31-2683 

   - 위치 : 사마르칸트 시내중심가 

   - 상세정보 

    ·사마르칸트에서는 최고급 호텔로 싱글 90불, 더블 140불 수준으로 시설 및  

      객실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18. 식당 
 

〈한  식〉  

 

ㅇ 김씨네(구 월드컵) 

  - 전화 : (998-712) 56-3176 

  - 위치 :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한국대사관 옆) 

  - 상세정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메뉴의 다양 

     성은 덜하지만 청결하고 맛이 좋은 편임. 

ㅇ 한국관 

  - 전화 : (998-71)152-3322 

  - 위치 :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상세정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메뉴가 다 

      양하고 맛이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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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리랑 

  - 전화 : (998-71)152-1490 

  - 위치 :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상세정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메뉴가 다 

      양하고 맛이 양호함. 

 

ㅇ 미가(구 코리아나 식당) 

  - 전화 : (998-71)128-8456 

  - 위치 :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상세정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함. 일식도 같이 제공되고 가격은 한국 수준임. 

 

ㅇ 미도리 

- 전화 : (998-71)120-6974 

- 위치 : 타슈켄트 시내중심가 

- 상세정보 

  .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과 일식 가능. 

 

〈서양식 및 현지식〉  

 

ㅇ Ragu 

  - 전  화 : (998-71) 120-6600 

  - 위  치 : 타쉬켄트 메리디안 호텔내 

  - 상세정보 

   ·전통 인도식당으로 현지 주재 외국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중의 하나로 일인당  

     식대는 $20-$40 수준이고 음식도 맛이 좋은 편임. 

 

ㅇ Diyor 

  - 전  화 : (998-71) 120-1818 

  - 위  치 :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상세정보 

   ·이태리 식당이라고 하지만 현지화된 이태리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대도  

     일인당 $40내지 $60 수준으로 고가임.  음식 맛은 양호한 편임. 

 

 

19. 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1주일에 2편,  우즈벡 항공이  각 1주일에 3 편씩 

운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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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통〉  

 

(택시) 

 

우즈베키스탄에는 노란색 차량으로 지붕위에 "Taxi"라고 쓰여 있는데 공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길가에 서는 것은 모두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영업도 아니고 시내 치안이 양호한 관계로 밤이 아니면 타도 무방하다.  

콜택시 서비스도 가능한데 호텔 등에 부탁하면 쉽게 불러 주는데 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일반적으로 매우 노후화된 편이다. 

 

정식택시라고 하더라도 택시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요금은 운전사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2,000soum 정도면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는 500-1,000soum 

정도면된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택시들은 초행길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는데 공항에서 시내중심까지가  5-10분에 불과하므로 1,000-2,000soum 정도만 주면 된다. 

 

(시내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은 크게 지하철, 트램바이(궤도전차), 트랄레이부스(전기운행 버스), 일반 

버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지하철은 3개노선이 운행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 청결한 

편이고 요금은 150soum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수단은 속도가 느릴뿐 아니라 운행구간이 우즈 

벡어 내지 러시아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청결도가 떨어져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국제통신〉  

 

우즈베키스탄은 전화선 및 교환기 등이 러시아 시절 설치된 것이 주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사정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중 이유없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96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영국계 합작 통신 회사인 

BUZTON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화요금은 타슈켄트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1분당 $2.21로 매우 

비싼 편이다.   

 

〈국내통신〉  

 

국내전화 사정은 국제전화라인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전화라인과 교환기의 노후 

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환기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어 전화국번 앞에 "1"번이 

붙은 전화의 경우에는 디지털라인으로 통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로 매우 비싼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이 투자한 대우유니텔 등 6개의 외국 투자 

회사들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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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용한 연락처 
  

〈현지 관공서〉 

========================================================================== 

  기관명             주    소                전화             팩스         

-------------------------------------------------------------------------- 

외무부 비자과                            (998-712)33-3361 

대외경제부    16-a, Sh. Rashidov Ave.    (998-71)139-1752  (998-71)139-1990 

외국인투자국  16a Navoi Str.,            (998-712)41-5541  (998-71)120-1201 

국가사유화위원회  

             6 Mustaquillik Sq. Tashkent (998-71)139-1300 

내무부       German Lopatin str., 1      (998-712)56-3614  (998-712)33-8934 

재무부       Mustakilik sq.,5 Tashkent   (998-71)133-1943 

세관         Khalklar Ave.,35, Tashkent  (998-712)77-1320  (998-712)77-1320 

타슈켄트시청 Movarounnakhr str.,6Tashkent(998-712)33-9069 

-------------------------------------------------------------------------- 

  

〈경제단체〉 

========================================================================== 

  기관명               주    소        전화         팩스         상세정보 

-------------------------------------------------------------------------- 

상공회의소  1A, Usman Yusupov str. (998-71)133-0699 (998-71)133-3799 

Businessmen Society of Uzbekistan 

            30A, Sayram str.       (998-712)68-6559 (998-712)68-6529     

NBU         101, Amir Temur str. (998-71)137-5917(998-71)133-3200 국영은행 

-------------------------------------------------------------------------- 

  

〈한국기관〉  

========================================================================== 

  기관명          위  치          전화              팩스          상세정보 

-------------------------------------------------------------------------- 

 대사관     Afrosiab 7,Tashkent  (998-71)152-3151/3 (998-71)120-7248 

 무역관     Bukhara 1, Tashkent  (998-71)120-6734   (998-71)120-6735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시내       (998-71)191-8183   (998-71)120-6434 

 타쉬켄트 고려인협회              (998-712)45-0342           

-------------------------------------------------------------------------- 

 

 

21.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의복준비) 

전반적으로 여름이 다소 길고(5월-9월)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반면 겨울은 한국보다 다소 

기온이 높은 반면 다습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의복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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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규격)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나 주파수는 50Hz로서 한국과 달라 모터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여행여건〉  

  

(치안)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수가 많고 전반적으로 국민성이 온순해 치안상태 

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최근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도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회수 및 잔악성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응급) 

전화로 "03"을 누르면 엠블런스가 호출되며 관련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시내의 종합 볍원 

들은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진료비 또한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병원의 

시설 및 약품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UN 

Clinic(전화:120-6091/2)의 경우에는 상담비만 $100이고 추가적으로 진료비 및 약품비 등이 

청구된다.  

  

(팁관행) 

팁은 아직까지 관행으로 정착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택시는 미터기가 없이 기사와 승객의 

합의에 의해 지불하므로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들 자주 이용하는 식당, 

이발소 등지에서는 최근들어 팁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 요금의 5%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호텔 등의 경우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방을 옮겨준 Bell Boy에게는 1,000soum, 방 청소부에게는 1,000soum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식수) 

수돗물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는 적합치 않고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급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현지식당 등에서는 반드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이발소) 

한국인들은 주로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요금은 2,000soum내지 

4,000soum 이다.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전혀 찾기가 불가능 한바 자기가 직접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쇼핑>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싼 편이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살만한 물건은 찾기가 힘들고 

가끔씩 발견되는 외국에서 수입된 유명 상표의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도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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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취악하고 외환부족으로 상품의 수입이 거의 제한되 있어 쇼핑가 등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권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Zum"(중앙백화점)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외국인 살만한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산품) 

오랜 사회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특별한 특산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벌꿀(천연꿀)이나 호두 깐 것,  건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기타>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을 제한하는바, 입국시 작성했던세관신고서 

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시 제출해야한다. 입국시 신고한 금액 한도내에서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22. 관광명소 
 

o 부하라 

     - 중세적인 분위기 

     - 둥근 지붕의 시장 타키 

     - 물가의 차이하나에서 쉬기도 하는 랴비 하우스 

     - 사막 속에서 발굴된 마고키 아타리 사원 

     - 사막의 등대 칼랸 미니레트 

     - 구소련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 신학교 미르 아라프 메드레세  

       (1429년설립) 

     - 부하라 왕의성 아르크 

     -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발라 아우스 사원 

     - 4개의 미나레트가 있는 차르 베크 메드레세 

     - 부조장식이 훌륭한 이스마일 사마니묘(900년 건설,사마니 왕조 왕의 묘) 

     - 샘이 솟아나는 영묘 차슈마 아유프 묘 

        (챠슈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욥) 

     - 정감어린 풍경이 있는 키로프 공원 

     - 시토라 이 마히 호사 궁전 

     - 세이페딘 보하르지 묘와 부얀 쿨크칸 묘 (13∼14세기 건물) 

 

   o 타슈켄트 

     - 이슬람교의 근원지로서 오아시스 도시의 역사를 지님. 

     - 도시의 중심은 혁명광장 

     - 지금도 활동중인 이슬람교 본청, 바라크 칸 메드레세 (1531년 창건) 

     - 바자르를 장식하는 소중한 꽃들 

     - 우즈벡인 최대의 영웅 Amir Tumir 박물관 

     - 우즈베키스탄 방송탑에서 도시 전체 조망 

     - 중앙아시아에서 발레를 볼 수 있는 나보이 극장 

     - 1시간 거리의 "침칸"산에서의 스키(1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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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히바 

     -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 노예 시장이었던 바로타 활발 다르바자 (판만의 문) 

     - 바로타 타슈 다르바자 (타슈의 문) 

     - 최초로 세워진 히바의 학교, 이슬람 호자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 미완성의 미학, 마흐무크 아민 칸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칼타 미나르 

     - 어떤 시인의 죽음, 파흘라반 마흐무트 묘 

     -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하렘의 나날, 타슈 하울리 

     - 오래된 요새, 쿠냐 아르크 

     - 대상들의 숙소였던 콤플렉스 아라쿨리 칸 메드레세 

     - 지하에 저수지가 보관되어 있는 쿠틀루크 무라트 이라크 메드레세 

        (1804∼12년에 건설) 

     - 속인의 이해를 초월한 직인예술, 주마 사원 

     - 내성에 있는 건물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이트 알라우딘 묘 (14세기 묘) 

 

   o 페르가나와 코간트 

     - 페르가나 

       . 약초가 풍성한 바자르 

       . 휴식 장소로 적합한 고리키 공원 

     - 코간트 

       . 향토 자료관이 있는 후도야르 칸 궁전 

       . 서로 돕는 정신이 만들어진 페르가나 운하 

       .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마르달리 칸의 묘 

       . 쟈미 모스크 (1810∼12년) 

       . 날레부다비의 모스크바와 메드레세 

 

 

23. 유용한 현지어 표현 
 

〈사용언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어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고 구소련시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92년 독립후 민족주의 운동과 더불어 우즈벡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살라마리쿰 (안녕하세요) - 우즈벡어로서 일반적 표현 
- 즈드라스트브이쩨 (안녕하세요) - 일반적 표현 
- 도브러에 우뜨러 (안녕하세요) – 아침인사 
- 도브리 진 (안녕하세요) - 낮 인사 
- 도브리 베첼 (안녕하세요.) - 저녁 인사 
- 도브라야 노치 (안녕하세요.) - 밤 인사 
- 스콜까? (얼마입니까?)  
- 스파씨바 (고맙습니다) 
- 이스비니쩨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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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지역 서남부에 위치 서, 북으로 카작스탄, 동으로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 그리고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이고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카작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447,400㎢로 한반도 전체의 약 2배 남한의 약 4.5배로 구소련 전체면적의약2%를 

점하고 있어 구소련 15개 공화국중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텐샨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와 동북부 지역은 해발4,000m 

내외의 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동북부이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평야지대를이루고 있다. 한편 

서남부로 갈수록 사막 및 초원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2/3가 사막 및 초원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이 

서부지역에서부터 중부지역에 걸쳐 평지로 되어 있고, 튜란지방의 키질쿰(Kyzyl Kum) 

사막이 중앙부에 넓게 펼쳐져 있다. 

 

전체적으로 국토의 동부지역은 인구밀도도 높고 비교적 토지도 개발이 많이 되어있지만 

서남부지역으로 갈수록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이는 지형적인 영향이 크다.   

 

우즈베케스탄은 200년 현재 원유 1.6백만톤과 천연가스 548억㎥을 생산하여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 우즈벡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원유 및천연가스 유전이 

미개발 상태에 있어 부존량이 원유 4,435백만톤, 가스 5,429십억㎥에 달하는 등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파이프라인도 설치되면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은 우즈베키스탄 제2의 외화수입원으로 연간 60톤 정도를 생산, 수출하고 있고 

이외에는 은, 구리, 아연 등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지만  양은 그리 많지않은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연경관은 기후가 전체적으로 건조한 편이어서 그리 빼어나지는않지만 

천산산맥은 해발 4,000미터가 넘는 등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 

분 평평한 평야지대로 농경지이거나 목축지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가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천산산맥에서 내리오는 물과 지하수가 풍부해 도시내 나무들의 조경이 잘되어 있다. 

  

 

25. 국민 
 

우즈베키스탄은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약 120여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로 전체 

인구중 71% 정도를 우즈벡인이 차지하고 있다. 우즈벡인은 대부분 투르크어계(터어키 등이 

포함되는 그룹)인데 이들은 대부분 돌궐족들을 선조로 하고있다. 

 

이외에는 러시아인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카라칼팍인, 카작인, 

타직인, 한국인 교포(0.9%) 등이 분포되어 있다.  

 

인구의 82%가 우즈벡어를 구어로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즈벡어가 문어로서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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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오랜 소련의 지배로 인해 대부분의 책자, 문서 등이 러시아로되어있어 아직도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60%가 러시아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등 자국어보급에 

노력하고 있어 향후 우즈벡어 비중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회교국이기는 하나 온건회교도인 수니파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랜 소련지배의 영향으로 종교색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다. 한편 러시아계가 인구의 20%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를 믿고있는데 이들도 역시 공산주의 시절 

종교를 억압당해 왔기 때문에 그리 열렬한 신자는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즈벡인들은 주로 유목민의 특성이 강해 온순하면서도 외부인에게 친절한 것이특징이다.  

한편 오랜 사회주의 생활 탓인지 일반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인 편은아니지만 그리 게으른 

편은 아니다.  

 

우즈벡인들 자체적으로는 그리 문화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소련의 지배 탓으로 

음악, 미술 등의 분야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음악당, 미술관 등이상당히 많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의 수도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아 문화가 전반적으로 

발달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료로 진료되고 있지만 병원시설 및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들어서는 상당한 고가에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는 사설 클리닉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의사들의 봉급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의 보급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기후가 건조해 전염병등은 활발하지 않지만 

위생상태가 낮아 간염 등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역사 
 

페르가나 주와 부하라 주에서 발견된 석기,바이선시 근교의 아미르-테미르 동굴,사마르칸트 

근교의 아만-쿠탄동굴, 타쉬켄트 근교의 오비라흐마트 동굴 및 쿨불락 동굴 등의 유적지는 

이들의 선조가 공동생활을 하였고, 주로 사냥과 채집이생산 수단이었음을 확인하는 유용한 

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다. 

 

한편 켈테미나르 문화의 유적지는 약 12,000-15,000년전에 조성된 것으로 중석기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석기 시대로의 전환은 기원전4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원전 3000년대 말기에 이 지역 원주민들은 청동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의 청동기시대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농업이 정착되었다. 

 

대표적 청동기시대의 문화유물인 타지-벡-이압 문물은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출현되었고 

청동기시대 말기에는 인공적인 관개시설에 의한 농업 경작의 흔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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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레름,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및 파르티안 제국 등이 기원전 1000년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건설되었고 마라칸(현재의 사마르칸트), 키레샤타와 같은 도시들이 번영하였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아카에메니드 제국이 성립되었고 기원전 329-327년에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해오던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중앙 아시아원정이 시작되었다. 

 

그레코-박트리안 왕국이 대략 기원전 250년경에 설립되었고, 기원전 2세기 중반에 토카리족 

과 그 밖의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이 콰레즘, 소그디아나 및 박트리아의 지원을 받아 

그레코-마케도니아의 통치자를 중앙아시아에서 축출했던 독립적인 국가연합 페르가나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다. 

 

수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화폐가 등장하여 이를 통한 상품유통이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번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농업, 원예 및 포도재배분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쌀, 밀, 포도 및 목초 등이 페르가나에서 재배되었고 주조기술도 개발되었다.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는 기원전1세기말부터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쿠샨왕국이 부분적으로 성립되었다. 

 

5세기 중반에 봉건관계의 출현의 선행 조건들을 갖춘 에프탈리테라는 초기 봉건국가가 

성립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봉건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봉건관계가 확립되어 있던 신흥대국인 돌궐제국이 6세기 중엽에 성립되었고 이제국을 

건설한 투르크족에 의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던 에프탈리테는 

560년대에 멸망하였다. 돌궐제국은 중국의 수나라에 패한 뒤동서로 분열되었는데, 서돌궐 

제국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돌궐제국은 체계적인 통치기구를 서서히 갖추어가기는 했지만 완전한 조직체계가성립되지는 

않았고 황제에 해당하는 칸은 세습되었으나, 임명제도는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들간의 분쟁이 잦았고, 칸은 절대군주였지만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내릴 수 없었다.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는 장이었고, 장이 모여 姓을 형성하였고, 성이모여 한 

부족을 이루었다. 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이 소유하는 토지와군사력을 필수적 

이었고, 한 공동체 혹은 국가가 형성되려면 이러한 여러부족이연합해야 했었다. 

 

서돌궐의 주민들은 정착농민과 유목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농지는개인적인 부를 

지닌 지두 데칸에 종속되어 있는 소작인 케디버에 의해 경작되었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면화재배와 원예가 성행하였으며 비단 및 면화의 교역이 확대되었다. 금, 구리, 철, 납, 은 

및 기타 금속들이 채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전, 무기 및 생활용품 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교역을 바탕으로 상인과 데칸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고 봉건관계가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 아랍인들은 중앙아시아 스텝의 서쪽과 경계를 

하게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의 영향을 증대시키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는 아랍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도계속되었는데, 탈라스 전쟁을 

전후로 확산되기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교는 850년경 이 상인들에 의해 완전히 

정착되었다.   

 

또한 그후 페르시아계 이슬람 국가인 사만왕조의 중앙아시아 이슬람화 정책과 더불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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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활약은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을 확산시키는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961년에 

동서 카를룩간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미이슬람화된 서카를룩이 사만왕조의 

지원을 받아 승리하므로써 동카를룩에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그 이후 트루크계 최초의 이슬 

람 국가인 카라한 왕조(922-1211)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확산은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서부 중앙아시아 지역의 콰레즘 문화와 소그디아나 문화의 3천년 역사는 기원전6세기의 

다리우스 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7세기의 돌궐과 아랍의 침략, 13세기 몽골의 정복과 

19세기 러시아의 지배 등 수난으로 얼룩졌다. 이러한 수난의역사속에서 우즈벡인들은 13세 

기 몽골침입 이후 분명한 민족집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1-13세기에 우즈베키스탄 중심부는 카라한르와 카를룩스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서부는 

우우즈인 북부는 큽착인과 크막인 그리고 동부에는 위구르인이 자리잡고있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는 투르크계이면서 원조가 큽착계열이 아닌 부족이 있었는데 위구르인들과 

카를룩스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큽착계열이 아닌 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족으로는 투르크멘인, 사마르칸트와 페르가나 지방의 투르크인 구라칼팍 

인 등이다. 

 

1312년에서 1340년까지 이들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우즈벡 칸이었다. 우즈벡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후에 이 이름은 왕조와 공국의 명칭 그리고 민족명으로 사용되 

기에 이르렀다. 14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 사람들은 북서부의 주변부족들과 더불어 큽착인 

이라 불리웠는데 우즈벡이라는 이름이 민족명이된 것은 15세기말 또는 16세기초 무렵으로 

추측된다.   

 

우즈벡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세기 중엽에 몽골제국의 후예인투르크계장군 

압알하일 칸이 큽착 초원에 강력한 유목국가를 건설함에 따라 그의일족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 특별히 "우즈벡"이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의 후예들은 15세기말 큽착 스텝에서 시르다르야강 남부로 남하하여 중앙 아시아의 

정착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하였고, 1507년에 티무르 왕조를 섬멸하고 샤이반 왕조를 세웠다. 

그후 쟌왕조, 망그크왕조 등 승계왕조가 부하라를 중심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이들을 

총칭하여 부라하 한국이라고 부른다. 

 

또다른 일파는 16세기초 콰레즘에 하반한국을 건설하였다. 초원지대에서 농경지대로 이주한 

우즈벡 유목민들은 서서히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우즈벡이라는 민족명이 

이지역의 다른 투르크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또한 이들은 기존의 투르크계 혹은 

몽골계 또는 페르시아계 부족들을 흡수하여 동화시켰는데, 현재도 이러한 민족동화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큽착스텝에서 남하한 우즈벡인들은 큽착한국 즉 몽골제국의 금호르드 통치에 가담한 

몽골 통치자들의 직계후손으로서 투르크화된 사람들과 몽골 통치에참여한 투르크계 지배층 

출신 혹은 후손인 것임이에 반항 원래부터 우즈베키스탄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통한 

사르트인이라 부르는데 원주민인 유목민 투르크 부족과 페르시아계 부족들을 통칭하는 말이 

었다. 

 

이들 우즈벡인들은 15-16세기에 사르트인들과 주변의 카자흐인들 그리고 위구르인들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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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즈벡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 이미 이슬람화된 우즈벡 

공동체에 아랍문화가 급속히 유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슬람은 우즈벡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즈벡어 명사의 70% 이상이 아랍 혹은 페르시아어의 차용어라는 사실은 이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고 우즈벡이라는 말은 투르크어로"자기자신, 핵, 중심, 

진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UZ라는 단어와 "백부장"을뜻하는 BEK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로서  "진짜 백부장"이라는 뜻을 가진다. 

 

19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은 러시아제국에게는 번영과 영토확장의 시기였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투르크계 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전략하는 시기였다.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2세(1855∼81)는 1965년 1876년까지의 군사 원정으로 중앙아시아를 병합시켰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코칸드한국, 부하라한국, 히바한국 등을 정복하였고 '81년에는 

카스피해를 넘어 영토를 확장해 갔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지역에 있던 부하라한국과 히바한국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복사업에 

처음에는 강력히 대항하였으나 1868.6월 부하라 한국이 먼저 러시아를 굴복하는 평화조약에 

조인하였으며, 히바한국은 사막에 둘러 쌓여있다는 지형적 조건으로 상당기간 보호되다가 

1873년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도시를 점령당하였고 그후 우즈베키스탄지역은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1917.10월 혁명 전까지 이 상태가 계속 되었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공산혁명은 중앙아시아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새로 탄생한 소비에트 정부는 처음에는 이 두 나라에 대하여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표방하면 

서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대소비에트 간섭이 시작되면서 중앙아시아가 

반혁명 세력의 근거지가 되자, 혁명전쟁을 일으켜칸의 권력을 붕괴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공화국들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나 1922.12월부터 

차례로 가진하여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에트의 영향권에 흡수되었다. 중앙 

아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등 투르크계 공화국들과 이란계 타직흐스탄이다. 

 

우즈벡인들은 1877년부터 페르가나 계곡을 중심으로 러시아 재정통치에 반대하는저항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저항운동은 188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운동이 진압된 후에도 1886, 1889, 

1916년에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18년에는 유명한 바스마치반란이 발발하였는 

데 이 반란은 러시아군이 반란이슬람 부대를관대하게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정되었다. 비스 

마치 반란 진압후 아프카니스탄에잔류했던 바스마치의 후예들은 1976년 소련군이 아프카니 

스탄을 침공했을때 게릴라 작전을 펴며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에 투르크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소련정부의 대숙청 작업이 있었고 

이때 우즈벡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국외로 추방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하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통치는 한층 더 수월하게 되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 부흥운동이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극단적인 

확산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던인물이 우즈벡 공산당 제1서기 

장 이슬람 카리모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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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0.3월 최고회의에서 간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1990년.6월에 독립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주권 선언하였고 '91.8월 모스크바 쿠데타실패 직후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전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1.8월에 소련 공산당을 이탈한 우즈베키스탄 공산당은 명칭을 인민민주당으로변경하고 

권력의 정통성을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적 기반 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여기에 

이슬람 색체를 가미하였다. 

 

1991.12.8일 민스크회의에서 소련의 해체가 공식화된 후 12월 23일 알마아타회의에서 

구소연방 공화국들과 함께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발틱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들이 참여하는 독립 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27. 국가조직 
 

행정부는 총리 1명, 제1부 총리를 포함한 8명의 부총리, 26개의 각 부처 장관,24개의 

국가위원회 의장 및 8개의 기타 국가기관 대표들과 칼라칼팍 자치공화국최고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되고 경제, 사회, 문화적제반사항에 

대한 법, 의회의 결정, 대통령 포고령 등을 이행하며 법에 의거하여우즈베키스탄내 모든 

조직, 기관, 시민, 공공단체 등에 관한 책임과 권리 및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우즈베키스탄의헌법보호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관련된사안에 관해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며 여타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통령 포고령,각료회의 결정 및 최고회의 

결의안등에 관련된 사안은 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여러 하급 및 지방법원을 관할하며, 법률의 적용방법, 해석 및 

통일성의 보장 등을 주로 감독하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결할 권한은 없지만, 법해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등법원은 특별히 경제분야에서의 정의 확립을 최대 목표로 법인 또는 국가와여타 

기관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소송을 판결하는 독립기관이며 법에 의해서보호받는 경제법 

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극대화한다는 최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법원으로 13개의 주, 칼라칼팍 자치공화국 타쉬켄트 

市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들은대통령에 의하여 

후보가 추천되고 최고회의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재판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 및 상업적 비밀이 관계되는 사건이나 시민 

및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비공개 

로 진행될 수 있다. 법에 특별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합의제 

를 원칙으로 하며 법원의 결정 및 시정명령은 모든 기관, 기업, 단체, 조직, 연합,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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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민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강제적 

으로 취해진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내에서 법의 엄격하고도 일관성 있는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청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는다. 검찰은 정부조직, 사회단체, 법인 등과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법집행의 감독에만 주력한다. 칼라칼팍 자치공화국 지방법원의  

검사는 우즈베키스탄 검찰과 합의하에 카라칼팍자치공화국 최고회의가 임명하고, 기타 

지방법원의 검사는 우즈베키스탄 검찰이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검사는 임기중에 정당 및  

기타 정치적 성향이 깊은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회의(OLIY MAJULIS)로 불리운다. 총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5년마다 직접선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우즈베키스탄에 25녀 이상 거주자 

이면 출마 가능하다.  

 

권한은 헌법의 채택 및 개정, 법령 채택, 국가예산의 채택 및 예산집행에 대한통제, 국제 

조약의 비준 및 폐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사 및 환경보호 국가위원회 의장 

등의 선출, 총리, 부총리 및 기타 각료회의 구성원, 검찰총장 등의 지명을 심의, 국가사안 

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의 비준 등이 있다.  

 

 

28. 정치제도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임 대통령은 Islam Karimov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최고 통수권자 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시민의 권리 및 자유, 헌법 및  법령의 보호 및 보장, 국가의 주권,안정 및 영토 보호, 

조약체결 및 서명, 외국에  외교관 및 기타 대표 임명, 정부의 구성 및 감독, 의회의 

비준하에 총리,  부총리, 각료회의 구성원 및 검찰청장지명, 비상사태, 전쟁사태 선포 및 

의회 해산권이 있다. 

 

집권여당은 우즈벡 국민당으로 국민대중들에게 폭넓은 영향력을 실질적인 권한을행사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치세력으로는 현재 집권세력인 구공산권 지도층과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슬람 세력을 들 수 있다.  

 

기타 주요 정당 및 정치단체로는 압두라킴  풀라토프가 이끄는 지식인 중심의 통일인민전선 

이외에 슈크라트 이즈마툴라예프, 자유민주당,  이슬람 부흥운동, 민주개혁운동 등이 있다.  

 

 

29. 정치사회동향/최근 정치동향 
 

9.11 미국테러 사태를 활용하여 카리모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내 

반정부 이슬람 세력 억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군 및 경찰을 확고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재임기간 연장에 관한 국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임기를 2005년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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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은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자신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사정이 큰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4.5.16-18일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상하이 국제안보협력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프카니스탄 등이 상호 안보 협력을 다짐하면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일단 단기적인 안정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5월 20일 동부 키르키즈스탄 접경 지역인 안디잔에서 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발생, 진압과정에서 170여명이 사망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된 바 있으나 

카리모프 대통령의 집권체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30. 국가원수 
 

ㅇ 직  위 : 대통령 

ㅇ 성  명 : 이슬람 압둘가니예비치 까리모프(Islam Abdulganievich KARIMOV) 

ㅇ 취임일 : '91.12.29 (2000.1.9 재선) 

ㅇ 임  기 : 5년,'0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임기가 2007년까지 연장됨  

ㅇ 약  력 

  - 1938.1.30 사마르칸드 출생 (빈곤 공무원가정) 

  - 부인 Tatyana Akbarovna Karimova와의 사이에 2녀 

  - 학   력 

   · 타슈켄트 공과대학 졸업(기술 엔지니어링 전공) 

   · 타슈켄트 국립 경제대학 졸업 (경제학) 

  - 경   력 

   · Tashelmash 공장 조장대리, 조장, 기술공정 엔지니어(1960년) 

   · Chkalov 비행기 공장, 엔지니어 및 중견 설계 엔지니어(1961-66년) 

   · 우즈벡 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도입  총전문가로부터 제1 부위원 

      장까지 승진 (1966-83) 

   · 우즈벡 공화국 재무부 장관 (1983-86) 

   · 우즈벡 공화국 내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1986) 

   · 우즈벡 공화국 Kashkadarya주 공산당 위원회 제1서기장 (1986.12-1989.6) 

   · 우즈벡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 제1서기장, 소연방 대의원(1986.9-1990.3) 

   · 우즈벡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피선 (1990.3.24) 

   · 구소련탈퇴후 최초의 직접선거에서 대통령 피선 (1991.12.29) 

   · 국민투표에서 임기가 2000년까지 연장됨 (1995) 

   .  2000.1.9 대통령에 재선 (92% 지지) 

   .  국민투표에서 임기가 2007년까지 연장됨(2001.12월) 

 

 

31. 주요인사 
 

<정부각료('04.12.31일 현재)> 

 - 총리                                   : Shavkat Milziyoev 

 - 부총리(재무부장관 겸임)                : Rustam Azi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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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국가자산위원장 겸임)           : Ravshanbek Fayzullayev 

 - 부총리                                 : Utkiz Sultanov 

 - 부총리                                 : Rustam Yunusov 

 - 부총리                                 : Svetlana Inamova 

 - 부총리                                 : Abdulla Aripov 

 - 부총리                                 : Rustam Kasymov 

 - 부총리                                 : Mirabror Usmonov 

 - 대외경제관계부장관                     ; Elyor Ghaniyev 

 - 내무부장관                             : Zokirjon Almatov 

 - 국방부장관                             : Kadyr Gulomov 

 - 외무부장관                             : Sadik Safoev 

 - 법무부장관                             : Abdusamat Palvan-Zade 

 - 교육부장관                             : Turobjon Juraev 

 - 노동부장관                             : Akiljan Abidov 

 - 거시경제통계부장관                     : Gafurjon Kudratov 

 - 에너지부장관                           : Ergash Shaismatov 

  

<기타 > 

  

 - 국가안보위원장                         : Rustam Inoyatov 

 - 중앙은행총재                           : Faizulla Mollajonlov 

 *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이상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취 

             급 되고 있어 입수 불가능 

 

 

32. 행정구역 
 

<행정구역 개황>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13개의 지방행정대표인 

"호킴"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데 카라칼팍공화국(주권은 우즈베키스탄이 행사) 최고회의 

의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 부의장에 임명되며 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전국 12개의 주와 타쉬켄트시의 지방행정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비준하며 각 주 

및 하부조직의 행정대표는 상부의 지방행정대표에 의해 임명되며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중앙집권 및 중앙통제의 원칙하에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현행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는 법집행,사회적 규범 준수 및 시민의 안전보장,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 도모, 지방세징수 및 운용, 환경보호, 담당지역의 규범을 설정 

하는 시행령  도입, 기타 헌법및 법령에 규정된 권한 등이 있다.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ㅇ 면    적 : 169.9천㎢ (남한 면적의 56%) 

ㅇ 인    구 : 1,468.6천 (전체인구의 6.1%) 

ㅇ 수    도 : Nu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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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기사항 : 아랄해와 면해있고 수자원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지역으 

              로 외국기업들의 농업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Andizhan주> 

   

ㅇ 면    적 : 4.2천㎢ (남한 면적의 4.4%) 

ㅇ 인    구 : 2.,135.5천 (전체인구의 9%) 

ㅇ 수    도 : Andijan 

ㅇ 특기사항 : 키르기스탄과 면해 있는 주로 대우자동차 공장이 위치해 있다. 

 

<Bukhara주> 

   

ㅇ 면    적 : 39.4천㎢ (남한 면적의 41%) 

ㅇ 인    구 : 1,390.5천 (전체인구의 5.8%) 

ㅇ 수    도 : Bukhra 

ㅇ 특기사항 : 투르크메니스탄과 면해 있는 주로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고 면방 

              직 공업이 발달해 있다. 

 

<Djizhak주> 

   

ㅇ 면    적 : 20.5천㎢ (남한 면적의 21%) 

ㅇ 인    구 : 930.2천 (전체인구의 3.9%) 

ㅇ 수    도 : Djizhak 

ㅇ 특기사항 : 사막지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은 면화가 경작되고 있다. 

 

<Kashkadarya주> 

   

ㅇ 면    적 : 28.4천㎢ (남한 면적의 30%) 

ㅇ 인    구 : 2,097.1천 (전체인구의 8.8%) 

ㅇ 수    도 : Karshi 

ㅇ 특기사항 : 사막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면화가 많이 경작되고 있다. 

 

<Navoi주> 

   

ㅇ 면    적 : 110.8천㎢ (남한 면적의 1.1배) 

ㅇ 인    구 : 771.4천 (전체인구의 3.2%) 

ㅇ 수    도 : Navoi 

ㅇ 특기사항 : 우즈베키스탄내 대부분의 금광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사막지역 

              이다. 

 

<Namangan주> 

   

ㅇ 면    적 : 7.9천㎢ (남한 면적의 8.2%) 

ㅇ 인    구 : 1,875.5천 (전체인구의 7.8%) 

ㅇ 수    도 : Namangan 

ㅇ 특기사항 : 카작스탄과 접하고 있는 비교적  고지로 야채와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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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rkand주> 

   

ㅇ 면    적 : 16.4천㎢ (남한 면적의 17%) 

ㅇ 인    구 : 2,606.6천 (전체인구의 10.1%) 

ㅇ 수    도 : Samarkand 

ㅇ 특기사항 : 과거 실크로드의 중간기착지로 유명한 곳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 

              달해 있다. 

 

<Surkhandarya주> 

   

ㅇ 면    적 : 20.8천㎢ (남한 면적의 22%) 

ㅇ 인    구 : 1,683. 6천 (전체인구의 10.1%) 

ㅇ 수    도 : Termez 

ㅇ 특기사항 : 타지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투르키메니스탄 등 3개국과 국경을 마 

              주하고 있는 주로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발전도 

              매우 더딘 편이다. 

 

<Syrdarya주> 

 

ㅇ 면    적 : 5.1천㎢ (남한 면적의 5.3%) 

ㅇ 인    구 : 652.3천 (전체인구의 2.7%) 

ㅇ 수    도 : Gulistan 

ㅇ 특기사항 : 면화가 많이 생산되는 주로 타슈켄트주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업은 발전되어 있지 않다. 

 

<Tashkent주> 

 

ㅇ 면    적 : 15.6천㎢ (남한 면적의 16.3%) 

ㅇ 인    구 : 2,315.3천 (전체인구의 9.7%) 

ㅇ 수    도 : Tashkent 

ㅇ 특기사항 :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지만 수도인 타슈켄트를 포함하고 있는 주 

              로 구리, 아연 등이 많이 채취되어 제련소가 위치해 있고 각종 공 

              업이 가장 잘 발전되어 있는 주이다. 

 

<Fergana주> 

 

ㅇ 면    적 : 7.1천㎢ (남한 면적의 7.3%) 

ㅇ 인    구 : 2,606.6천 (전체인구의 10.9%) 

ㅇ 수    도 : Fergana 

ㅇ 특기사항 : 구소련 당시부터 과일, 야채 등의 공급기지였고 쌀도 생산되고 있 

              는 전형적인 농업지대이다. 

 

<Khorezm주> 

 

ㅇ 면    적 : 6.3천㎢ (남한 면적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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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구 : 1,287.5천 (전체인구의 5.4%) 

ㅇ 수    도 : Urgench 

ㅇ 특기사항 : 투르크메니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주로 과거 Khorezm 왕국의 수도 

              의 역사 유물이 많고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Tashkent시> 

 

ㅇ 면    적 : 0.3천㎢ (남한 면적의 0.3%) 

ㅇ 인    구 : 2,133.6천 (전체인구의 8.9%) 

ㅇ 수    도 : Tashkent 

ㅇ 특기사항 :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 전체  정치, 경제, 산업, 기술의 중심지로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최대의  도시이고 구소련 4대 도 

              시중의 하나(모스크바, 쌍트페테르스부르그, 키예프)이다.  

 

 

33. 대외관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포함 120여개국과 외교관계 수립하고 있으며 미, 러, 독,불, 일본, 

이태리,  터키, 중국, 인도  등 41개국이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다.외교의 기본방침은 

아시아권 국가와의 대외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접촉, 외국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제개발 모델 수립 강구, 러시아 등 CIS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조정  및 중앙아 

회교권 국가와의 관계 강화 중시, 미국 등서방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국내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 확보 등으로 삼고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수교하지 않다가 '92.2월 BAKER 

미 국무장관의 방문시 민주화에 대한 약속으로 '92.3월 수교와 함께 대사관을 설치하고 

현재 가동중이다. '99.5월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가까워지 

고는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대등한 외교파트너로 만들기에주력하고 

있으나 양국관계가 서원해 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의 이해관계 상충등으로 인해 오히려 최근에는 

다소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터어키, 이란, 파키스탄 등 3개국간 경제 협력 기구였던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정식회원으로가입하는 

등 회교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대우즈베키스탄  진출 차단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다. 

 

1992.2월 이란,터어키,파키스탄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인근의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가입하고 있고 CIS 안보동맹은'99년초 

정치적인 이유로  탈퇴하였다. 한편 CIS관세동맹, 중앙아시아 관세동맹등은 전체적인 취지 

에 찬성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국가들 사이의 합의 도출실패로 우즈베키스탄은 

다자간 협약보다는  쌍무협약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6월16-18일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상하이 국제협력기구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되어 있다. 동 기구를 통해 상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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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는 UN EBRD,  IMF, IBRD, ADB,  WHO, ESCAP, NAM  등에 가입되어 있고WTO에 가입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34. 도량형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도량형의 표기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업용으로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주파수는 

모두 50Hz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5. 관공서 관행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있어  친절하고 신속한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업무 전산화 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민원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이 많고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관공서의 민원서류 접수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전에만 가능하고, 반대로 신청민원의 확인 

등은 오후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관공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역을 대동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현지인 직원 등을 

시키는 편이 편리하다.  

 

 

36.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공항은 타슈켄트 공항 한 곳인데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내륙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항공교통이 활발한 편이어서 국제는 물론 

국내선 항공기의 취항이  많은 편인데 이에따라 타슈켄트 공항은 항상 붐비는 편이다.  

  

타슈켄트 공항은 2002년 초 개보수가 마무리되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였으며,공항 

출국절차도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바꾸었다. 즉 승객은 먼저 수화물을 발송하고 보딩 패스를 

받으며, 그후 세관심사, 여권심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전에는 세관심사를 마친 후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물을 발송) 

  

<국제항구>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 항구는 전혀 없다.  

 

 

37. 매스미디어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주요 보도기사의 경우 신문별로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지 성격의  Naordnoye Slova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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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법령 등이 발표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동 신문은 우즈벡어로 Halq Suze Slova란 

이름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은 Pravda Vostoka지는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소련의 Pravda지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는 독립적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이도 역시 국영기관에 의해 발행되어 내용은 Naordnoye Slova와 거의 동일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 TV-Radio Broadcasting Company라는  국영 방송국에서 4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Uzbek TVⅠ,Uzbek TVⅡ,Tashkent Channel, International Channel 

등이다.  

 

방송언어는 우즈벡어를 위주로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는 일부 뉴스 및 러시아에서 수입한 

드라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즈벡어 사용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38.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우즈벡키스탄 대사관 

- 주소: 서울.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701(우편번호:137-072) 

- 전화: (02)574-6554 

- 펙스: (02)578-0576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스 한국지점 

- 주소 :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934호 

- 전화 : 722-6856/7, 664-7365(공항) 

- 팩스 : 722-6858 

 

 

39. 현지화제 유머속담/유머.속담 
 

   o Kurpanga karab, oyoginani chuz.(쿠르팡갸 하랍, 오요기아니 추즈) 

     -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o Mehnat baht kiltirar.(매흐나트 바흐트 킬티라르.) 

     - 노동은 행복을 가져온다. 

   o Onasiga karab, kizini ol.(오냐시갸 하랍, 키지니 올) 

     - 신부감을 고를 때는 그녀의 어머니를 보아라. 

   o Dustning eskisi yahshi, kiyming  yangisi. 

     (두스트닝 에스키시 야흐시, 키이밍 양기시) 

     - 친구는 오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 

   o Dust dustning oyninsi.(두스트 두스트닝 오이닌시.) 

     - 친구는 당신 자신의 거울이다. 

   o Elim akl chirogi.(엘림 아클 치로기.) 

     - 知識은 精神의 빛이다. 

   o Etti ulcha, bir kes.(에티 울차, 비르 케스) 

     - 7번을 재고 1번을 잘라라.(신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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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na er - oltin beshigi.(오나 에르 - 올틴 베쉬기) 

     - 고향은 황금의 요람이다. 

 

 

40.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7 1인분 

햄버거 1.5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1.0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4500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2500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3000 150m2/월 

자동차 2000cc  29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15 1구간 

택시요금 1.0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5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6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4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03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90 1개월 기본료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3500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120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골프장 그린피 60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져.오락 

영화 관람료 4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50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특급호텔 숙박료 150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10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200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200 대졸, 초임   

 

 

41. 경제발전사 
 

우즈베키스탄은 '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늦어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경제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CIS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독자적인 경제 발전사를 기술하기에는 독립이후 역사가 10여년 밖에 

안되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독립이전에는 소련의 산업시설 분산정책에 따라 항공기조립업, 제련업, 화학 

공업 등이 일부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구소련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은 주로 면화, 야채 

및 과일의  공급기지로서 육성되어 전체적으로는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우즈베키스탄 - 38

 

한편 독립이후에는 강력한 정부 통제하에 생필품 생산업과 자동차 등 중공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의 부족, 시장의  협소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등 CIS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을 감안하여 더욱더 강력한 정부의 

통제하에 경제를 운영한 관계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등 주위국가들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6억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숨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우즈벡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즈벡 정부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등 가채자원 

의 개발에 외국 자본을 유치 시켜 수출을 증진시키고, 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경제정책/2003-2004년 
 

우즈벡정부는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제 기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즈벡정부는 2003년에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을 통일하여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숨화의 절대통화량을 억제함으로 

인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즈벡의 외환보유고가 2004년 6월 현재 6억불에 그치고 있는 관계로 대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입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벡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즈벡정부의 

태환보장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한편 우즈벡 정부는 대규모 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정부 통제하에  두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진전이 매우 느린 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80% 정도가 민영화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들의 민영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이전에는 소련의 산업시설 분산정책에  따라 항공기 조립업, 제련업, 

화학공업 등이 일부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구 소련 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은 주로 면화, 

야채 및 과일의  공급기지로서 육성되어 전체적으로는 농업 국가라 할 수 있다. 

 

 

43. 금융통화제도 
 

3.  금융통화제도 

 

개황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시장은 자본주의 미발달과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유치단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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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은행이외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으나 유명무실 상태이고 정부채권도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환율의 지속적 하락, 비현실적인 이자율 등으로 정부에서 강매가 가능한 

은행 등이 아니면 구매가 전무한 실적이다. 

 

은행제도 

 

2004년 12월 31일 기준 35개 상업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며, 이에는 2개 국영은행 (저축은행, 

국민은행)과 6개 외국계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은행은 Central  Bank of Uzbekistan으로서  통화관리, 발권등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독립된기구는 아니고 

재무성이나 거시경제성에서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과는 별도로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NBU (National Bank of Uzbekistan)이 

우리나라 60년대 초기의  외환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개의 

은행이 설립되어 있으나 대부분 정부 경제정책 수행 및 기업통제 역할이 크다.  

 

외국계 은행으로는 UTBank(우즈베키스탄-터키 합작), ABN Amro Bank, Uzbek International 

Bank, Uzdaewoo Bank(우즈베키스탄 - 한국 합작)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에서 EBRD, ADB 및 NBU 등과 합작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UzDaewoo Bank는 여수신, 외환 업무 등 모든 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증권시장 

 

우즈베키스탄에 증권시장(RSE : Republican Stock Exchange)이 개설된 것은 독립이후 

'91년인데 거래 주식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94년이후이다. 한편 외국인이 증권시장을 

텅해 주식구입이 가능해 진 것은 '98년부터이다. 

 

증권시장의 성장은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체 주요 공기업의 발행주식중 30% 정도를 

PIF(Provatisation Invesment Funds)라는 기금에 출자하여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현재 4천 여 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내국인들이 sum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면서 

일부 부유층에서 자산 보전차원에서 주식을 구입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국영기업의 인수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한 지분이외에 필요 지분을 증권시장에서 구매하는 이외에 

주식거래는 활발하지 못하다.  연간 주식 거래량(‘04년)은 550만주, 8백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44.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2.  산업별 구성 및 주요 산업 현황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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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전체 GDP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1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라고 볼 수 있다. 

 

[표] GDP 구조(2004년) 

분야 비중(%) 

농림업 34.9 

제조업 15.8 

건설 7.0 

서비스 42.3 

자료원 : EIU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면화에 집중 

된 경작구조를 곡물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영농장의 민간 기업화 및 

개인농장의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경작면적의 확대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관개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다른 CIS 국가들은 독립이후 농업분야 

에서 상당한 후퇴를 초래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생산은 거의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면화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곡물  증산운동에 따라 면화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우량 및  일조량의 변화와  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른 수율(Yields)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율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면화 

경작시 플라스틱 필름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폭우나 한파의 영향을 줄이고 

수분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표] 면화 경작 및 생산량 

 

경작면적(백만ha)    생산량(1,000톤) 수율(톤/ha) 

1994     1.54              3,938                 2.56 

 1995      1.49              3,934                 2.64 

 1996      1.49              3,350                 2.24 

 1997      1.51              3,641                 2.41 

 1998      1.53              3,236                 2.09 

 1999      1.52                n/a                  n/a 

 2000      n/a               3,001                 2.08 

 2001      n/a               3,280                 2.28 

 2002      n/a               3,204                 2.31 

 2003      n/a               2,856                 2.12 

 2004      n/a               3,504                 2.49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성),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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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갑을 및 대우 등을 필두로 원면을 가공해 생산하는 면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면의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 

 

곡물 

   

정부의 곡물 증산정책에 따라 곡물 경작면적은 급격히 증가하여 '94년대비 '97년에는 

20%나 늘어나고 '99년 전체 경작면적은 '99년에1.7백만ha에 달하였다. 경작면적의 증가뿐 

아니라 '98년의 곡물 생산량은 '94년 대비 68%나 증가하여 4.1백만톤에 달하였다. 한편 

정부의 농기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수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 전체곡물 

경작면적(백만ha)   생산량(1,000톤)    수율(톤/ha) 

1994   1.52              2,467                    1.62 

 1995   1.66              3,215                    1.94 

 1996   1.74              3,549                    2.05 

 1997   1.82              3,776                    2.14 

 1998   1.69              4,135                    2.51 

 1999    n/a               n/a                      n/a 

 2000   1.61              3,916                    2.43 

 2001   1.24              3,965                    3.20 

 2002   1.53              5,340                    3.48 

 2003   1.79              5,610                    3.14 

 2004   1.37              5,425                    3.95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성), 세계은행 

 

에너지 

 

우즈베키스탄은 '04년도 전기 479백만KWh, 원유 7.1백만톤,  천연 가스 595억㎥, 석탄  

2.7백만톤 가스를 생산하였는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세계 10위 생산국이다. 이는 

자급자족에는 충분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일부 석유제품은 주유소의 부족과 외화획득을 위한 정부의 

수출확대로 일부 지역에선 부족을 겪고  있고 오히려 카작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밀수가 횡행할 정도이다. 또한 현지 생산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고, 유연이기 때문에 

고급차종의 경우에는 유연 휘발유 사용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건설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실정상  건설산업은 토목, 설계, 

시공분야는 물론 건축자재 생산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이다. 

현재 연간 27억불 내지 30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 건설산업은 환 

의 지속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현물 보유심리를 자극해 불경기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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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즈베키스탄 산업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전자산업으로 이중에서도 가정용 전자제 

품 분야는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모지대라고 할 정도인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이 진출해 가전제품을 조립생산하다가 2004년 12월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 

이다.  

 

부품을 거의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형편으로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화환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철수의 주요 원인이다. 완제품 소비시장으로는 잠재력이 크지만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2월 현재 LG 전자가 파트너를 통해 

컬러 TV 조립생산을 시작하였다.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주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원유가 

충분히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내륙국가로 운송이 어려워 원유의 수출보다는 가공품의 수출 

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광물성 비료, 살충제, 합성세제, 레신 

(카프로락탐,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니트로 아크릴산 등의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산비료 공장, 소다공장 등이 건립되고 있고 Fergana지역에 일본기업들이 종합 

석유화학 단지를 건립중에 있다. 

 

철강금속산업 

 

우즈베키스탄에는 CIS 전체에서 2위 규모의 Al-Malyk제련소가 있어 철강금속사업은 비교적 

발달해 있으며 연간 100톤 정도의 금이 생산되고 있고 이외에도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 

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시절 설치된 Al-Malyk제련소의 경우, 생산능력에 비해 우즈베키스탄내 

생산량이 작아 제련에 필요한 구리나 아연  등을 인근국가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이다. 

 

통신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가 통신분야인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시 주요 

지역의 교환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되었고 기존 선로의 광케이블로의 교체 작업 

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에따라 Simens, Alcatel, Daewoo, Bakri(인도네시아), Telecom(이태리),Teletash(터어키) 

등의 외국기업들이 광케이블 가설 및 전자교환기 설치사업에 진출중이고 이외에도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대우통신) 등이 GSM 표준의 무선전화 시장에 진출해 있다. 

  

2004.12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70만명, 인터넷 사용자는 40만명 수준에 달한다. 인구 

2600만명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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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보호 

 

개황 

 

우즈베키스탄의 지적재산권은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데 동 

법에 따르면 발명은 특허권의  형태로 12년간, 산업디자인은 실용신안권의 형태로 10년간 

각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 

탄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특허권 

 

특허권을 관장하는 기구로 특허국(Patent Office)가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직접출원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변리사(PatentAttorney)를 거쳐야 

한다. 특허 제출일 이후 특허국은 기존 등록여부 및 기술분석을 거쳐 특허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가 발급된다. 

 

상표권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에 상표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내 대부분의 저작권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Fund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 기구는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비자보호 

 

우즈베키스탄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을 별도 법률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개별 

법령상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품의 품질보증, 안전증명 의무화 조치가 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일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어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있다. 

 

 

46.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우즈베키스탄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을 별도 법률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개별 

법령상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품의 품질보증, 안전증명 의무화 조치가 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일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어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있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우즈베키스탄 - 44

 

 

47. 수입관리제도 
 

수출입 관리 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교적 고율의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일부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excise)를 부과하고 있다.정부는외환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내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없으나, 수입계약등록 및 환전제한을 통해 

수입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한편 언더밸류를 통한 외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선적전 

검사제도(PSI)를 일부 품목에 한해 98년 도입하였다. 그 후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03년 12월 현재 선적전검사 대상품목은 육류와 육류 반제품, 우유제품, 

식용유 종자, 주류와 음료, 담배, 기계류(정부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되는 것에 

한함)이다. 해당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ITS(영국), SGS(스위스) 또는 Control Union 

(독일)의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체들은 계약 체결후 자국의 거래은행, 대외경제부, 세관에 계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 계약등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입통관 및 판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을 매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48. 관세제도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3%-10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하여 과세를 부과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이외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시 관세이외에도 부과가치세 20%, 

이익세 10%, 물품세 16%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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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셋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60%, 중고차의 경우 100% 수준이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중제도 또는 선적전 검사제도 없다.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환전가능품목으로밀가루, 버터, 

식용오일,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부품 등, 환전제한품목으로 식료품, 통조림, 과자, 

껌,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등, 환전금지 제한품목으로 맥주, 쥬스, 캐찹, 

유리그릇, 승용차, 카페트, 폴리에스타 직물 및 CD, 실크, 악세사리 및 미술제품, 자동차의 

악세사리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전가능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감소로 

정부나 은행은 수입상의 요구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내 물자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49. 통관절차 
 

통관절차 개황 

 

통관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업무전산화의 미비, 공무원의 

행정능력 부족 및 부패 등으로  수입 통관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하여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큰 편이다. 

 

수입신고 

 

수입신고시에는 세관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서 발급한 무역업허가서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Invoice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물품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한다.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세관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관내 

지정된 구역에서 실시한다.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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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0%-3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이외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20%, 소비세(해당품목인 경우)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셋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 수준이다.  

 

 

50. 유통구조 
 

시장규모 

  

우즈베키스탄은 '04년말 기준으로 인구 2,580만명에 수입규모 $35억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지만 수입 규모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 

하면서 외화의 유입금액에 따라 수입용 외화환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면화, 금, 구리 등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7년부터 발생한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이들 1차 산품의 국제소요와 

가격을 하락 시켜 외화 유입 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로 발달해 있고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영부분이 약간 성장하여 전체생산의 1/4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 구리 등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광업이 일부 발달해 있다.   

  

한편 구소련시절 산업시설의 분산정책에 따라  설치된  비행기 생산공장, 농업용 기계 

공장 등도 일부 가동중에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로 수입수요가 많은 

소비재 경우는 생산기반이 거의 전무해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간 

불균형 분포문제이다.  

소비재 부족에 따라 사재기식 구매가  횡횡하고 있으며  '92년 독립이후  시장경제 도입의 

역사가 일천해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으나 '95년-'97년중 상품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줄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수입용 외화환전이 어렵고 환율이 상승하자 

다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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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농업국가로써 생활수준은 여타 구소련 공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자동차, 가전제품의 보급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내구성 소비재들도 대부분 구소 

련산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이에대한 교체 수요가 많다. 한편 '92년 독립이후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과정 특히,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극빈층 

과 부유층의 양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진출국으로 대우자동차, 갑을 

방적, 대우텍스타일 등의 현지 합작진출 공장이 있고 이들 공장의 현지조립 제품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어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개별상품 특히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유럽이나 터어키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 기업들의 진출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상품의 본격적인 수입역사가  일천하고 소비자의  일반적 구매력 취약으로 다양 

한  상품을 비교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한국상품이 수출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물자가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어떤  물건이건 현지화를 받고  현지에서 판매하면 판매 

는 매우 원활한 편이다. 이중에서도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이 유망한 수출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통망은 아직도 국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대부분이고 최근들어  외국기업과  합작한 

민간 도매 및 소매상이 많이 상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환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이들의 역할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면서 한국상품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로 물류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납기지연 등 비가격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황 

 

선진국에서의 유통은 잘 절동된  유통채널, 치열한 경쟁,  광고지출의 과다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유통구조는 아직도  민간유통업체의 성장이 더디고 수입업체가 

도소매를 겸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외환의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로 물품의 공급이 극도로 빈약한 상태로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여러 곳의 상점을 돌아다 

녀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매유통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 곳곳에 형성된 Bazar 

(재래시장)가 소매판매와 함께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Bazar 중에서도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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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있고 각 Bazar마다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Bazar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식 유통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매유통 

 

구소련시절부터 운영되오던 중앙백화점, 국영백화점이 아직도 영업중이나 취급상품의 종류 

등은 제한되어 있다. 최근들어 설립되기 시작한 슈퍼마켓이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구멍가게에  해당하는 MiniMarket이 활성화되어 있다. 

 

 

51. 국제입찰제도 
 

국제입찰제도 

 

입찰기관 

 

우즈베키스탄의 입찰시행기관은 대부분이 정부기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국영기업 등이 

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화의 지출이 동반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관 기관보다는 외환을 배정, 공급하는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이 입찰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계약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입찰이 

의무화 되어 있다. 

 

외환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99년 들어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화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IBRD, EBRD, ADB 및 외국정부 등이 제공한 차관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 차관공여 기관에서 입찰실시를 전반으로 감독하거 

나 주관함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역향력을 행사할 소지는 적다. 

 

Uzbek Tender Consulting Agency 

- 주소 : Uzbekistan, Tashkent, Buyuk Ipak Yuli str., 75 

- 전화 : (998-712)68-2551 

- 팩스 : (998-712)68-2742 

- 담당 : Mr. Abdusamatov, Bakhtxor, General Director 

- 기능 : 주로 군수용 식품, 화학제품 정부 입찰 대행 

 

입찰제도 

 

한편 정부의 자체자금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조달이 않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를 국내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기업 이익보호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하지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입실 실시를 위해 구성되는 

입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최공 소비자 대표들로 통상 9-11명으로 구성된다. 

 

입찰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막후거래가 작용해 

외국인 기업들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지원 자금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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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찰이 참가에 유리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입찰준비단계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접촉하여 입찰대상 품목의 사양 등의 제정시 사전에 자사에 품목이 유리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작업이 중요시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재조직, 폐쇄 혹은 청산과정에 있는 기업 

-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정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전력이 있는 경우 

- 입찰 발표시점에서 6개월 이내 설립된 신설기업 

- 최종 소비자와 법적 분쟁관계에 있는 기업 

- 실무작업반의 요구사항 (자료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낙찰자는 입찰 위원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입찰위원회 위원 

장이 결정한다.  

 

 

52. 외환관리제도 
 

<개황>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외환관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결정, 외환자금의  배정 등을 정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할 뿐만 아니라환전소의 설치 등도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외환관련 제약>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물론 부품및 원자재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의 환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인데 상당수의 기업 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부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는 우즈벡 정부가외환부족으로 인해 환전신청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국인 기업들도 상황은 외국인 기업들과 

다르지 않다. 

  

한편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대금의 50%를 공식환율로 의무환전을 실시해 수출가격경쟁 

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3.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우즈베키스탄은 '04년말 기준으로 인구 2,580만명에  수입규모 $35억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지만 수입규모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서 

외화의 유입금액에 따라 수입용 외화환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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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면화, 금, 구리 등 1차산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97년부터 발생한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이들 1차산품의 

국제소요와 가격을 하락시켜 외화유입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03년 들어 국제시세가 10-40% 가량 상승하면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산업 위주로 발달해 있고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 

며 농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영부분 

이 약간 성장하여 전체생산의 1/4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 구리 등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광업이 일부 발달해 있다.   

  

한편 구소련시절 산업시설의 분산정책에 따라 설치된 비행기 생산공장, 농업용 기계 공장 

등도 일부 가동중에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로 수입수요가 많은 소비재 

경우는 생산기반이 거의 전무해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간 불균형 

분포문제이다.  

  

소비재 부족에 따라 사재기식 구매가 횡횡하고 있으며 '92년 독립이후 시장경제 도입의 

역사가 일천해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으나 '95년-'97년중 상품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줄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수입용 외화환전이 어렵고 환율이 상승하자 

다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써 생활수준은 여타 구소련 공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자동차, 가전제품의 보급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내구성 소비재들도 대부분 구소 

련산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이에대한 교체 수요가 많다. 한편 '92년 독립이후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과정 특히,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에따라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진출국으로 대우자동차,  

갑을방적, 대우유니텔 등의 현지 합작진출 공장이 있고 이들 공장의 현지조립 제품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어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개별상품 특히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유럽이나 터어키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진출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상품의 본격적인 수입역사가 일천하고 소비자의 일반적 구매력 취약으로 다양한 상품 

을 비교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한국상품이 수출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물자가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어떤  물건이건 현지화를 받고 현지에서 판매하면 판매 

는 매우 원활한 편이다. 이중에서도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이 유망한 수출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통망은 아직도 국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대부분이고 최근들어 외국기업과 합작한 민간 

도매 및 소매상이 많이 상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환의 부족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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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들의 역할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면서 한국상품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로 물류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납기지연 등 비가격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54.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무역 거래시 주의 사항 

문화적 금기 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70%가 회교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영향으로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으로 

대부분이 회교도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회교에 대한 이해 부족해 종교를 화제에 올릴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의 금지나 여성에 대한 금기사항도  중동지역처럼 엄하지는 않은 편이고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 

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바 이들과  접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 관행 

 

수입시 직접 통관상의 문제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인데 모든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 당사자간  계약체결이후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의 계약조항  

전반에 걸쳐 다시 심사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동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심사에 따른 문제점은 두 가지 심사완료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판매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품을 일찍 선적하는 경우, 물품이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압수 당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 

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거래시 주의사항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실질적으로 외환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상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물물교환을 제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들 수입상들은 구리, 면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금, 구리, 면화, 금속 스크랩류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상담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수입상들과의 상담시 영어로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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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주로 이루어지 있다. 주재국 통신사정이 낙후돼  있어 팩스교신은 가능하지만 대부 

분의 기업들이 전화와 팩스를 한 전화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 팩스를 송신할 경우에도 

먼저 전화로 팩스를 보낸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러시아어로 "팩스 빠잘스타!"(Fax 

please!)라고 하면 알아듣고 팩스로 라인을 전환하는데 신호음을 듣고 문서송신을 개시하 

면 된다. 한편 근무외 시간에는 전화로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팩스 발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인 통관회사가 없으므로 주로 바이어들이 통관을 추진하거나 전문가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으나 가끔 통관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은 바이어가 추진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문서로 

남겨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바이어들 중에는 가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서명하도록 재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문서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항구가 없으므로 CIF가격 조건으로 계약하는 대신 CIP조건(철도나 트럭 

으로 운반)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55.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 제도 

투자매력도 

  

우즈베키스탄은 '04년말 기준으로 인구 2,580만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고 중앙 

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카자흐스탄 등 인근국 뿐만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아니라 대부분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문맹율이 매우 낮고 인건비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60$미만(제세 

포함)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이 거의 무료로 제공되어 제조간접비는 매우 낮은 

편인 점도 장점이다.   

  

한편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수 있다. 아울러 인근지로의 수출 

시에도 CIS국가간 관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수입시보다 관세의 절감이 가능해 한국으 

로부터 CIS국으로 직접 수출시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01년말 투자진출 총누계액은 390백만불로서 우즈베키 

스탄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통계기준, 현지금융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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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총투자누계는 10억불 상당으로 추정) 대우자동차, 갑을방적, 삼성전자,대우전자 등 

대기업이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 전체 9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  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산업 등 일부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1천만불 이상의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15만불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 

으로 인정해주는 하한)은 30%로 정해 져 있어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에 투자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후 환전 받으며, 기업별 환전쿼타제는 

폐지되었다. 제조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별 심사후 환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사정의 악화에  따라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받기가 매우  힘들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용 외화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외화환전 

문제를 주요인으로 하여 철수하였다.   

  

환전문제 이외에도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울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이다. 또한 합작투자  

계약시에는 예상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둥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소지를 없에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제한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 

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프로 

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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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  (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 

(President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투자우대제도 

 

외국인 투자자 우대제도는 대통령령에 의거 외국인의 지분이 30%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금액 

이 15만불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수익의 60% 이상을 

우즈베키스탄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이 차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ㅇ 법인세(Profit Tax) 면제 (7년동안) 

  -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의 경우 : 100% 면제 

  - 외국인 지분 50%이상, 수출주도형 또는 수입대체형 사업 : 5년간 100% 면제, 나머지 

2년간은 출자액에 따라 80% 또는 84% 

  - 외국인 지분 50%이상기업이 이윤을 재투자 한 경우 : 100% 

  - 외국인 지분 30%-49% : 75%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0.5백불-1백만불 : 80%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1백만불 이상 : 84% 면제 

 

ㅇ 토지세(Land Tax) : 2년간 

 

ㅇ 종업원 급여 제한 철폐 : 현지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제한되 있어 유능한 인력의 

고용이 어려움.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심의하여 명문화된 내용이외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차별을 두고 있어 대정부 접촉  및 설득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금액 

이 2천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내각의  회의를 거쳐 별도로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다. 

 

 

56.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제한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벡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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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프로 

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 (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 

(President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우대제도는 대통령령에 의거 외국인의 지분이 30%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금액 

이 15만불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수익의 60% 이상을 

우즈벡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이 차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ㅇ 법인세(Profit Tax) 면제 (7년동안) 

  -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의 경우 : 100% 면제 

  - 외국인 지분 50%이상, 수출주도형 또는 수입대체형 사업 : 5년간 100% 면제, 

    나머지 2년간은 출자액에 따라 80% 또는 84% 

  - 외국인 지분 50%이상기업이 이윤을 재투자 한 경우 : 100% 

  - 외국인 지분 30%-49% : 75%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0.5백불-1백만불 : 80% 면제 

  - 외국인 지분 50% 이상, 외국인 출자액이 1백만불 이상 : 84% 면제 

 

ㅇ 토지세(Land Tax) : 2년간 

 

ㅇ 종업원 급여  제한 철폐 :  현지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제한되 있어 유능한      

                             인력의 고용이 어려움. 

 

한편, 우즈벡 정부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심의하여 명문화된 내용이외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차별을 두고 있어 대정부 접촉 및 설득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내각의  회의를 거쳐 별도로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표 

했다. 지난 4월 11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명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서명,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민영화 프로그램,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 지역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불 이상 

300만불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불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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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의 농촌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등록 후 경화 혹은 신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기 이자 소득은 소득세 산출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기업 활동에서 발생된 손실은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면세 혜택 자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이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여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세 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우즈베키스탄 국외 반출은 기 면제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당이윤 세율 인상 

- 추가 요건 도입, 과실송금 절차 복잡화, 외국인 투자자 소득 국외 송금 제한(외국인 투자 

기업의 파산, 도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보호, 외국인 투자가의 범죄 행위 혹은 행정 

절차 위반 혹은 법원 및 중재원 판결에 따른 과실 송금 중단 등으로 인한 비차별적 법률 

절차 적용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과실 송금 제한은 제외) 

-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기타 추가 요건 도입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도입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비자 연장 추가 절차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시행 추가 요건 도입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 신청 서류 작성시 외국인 투자가는 해당 기관에 보호 

조치 적용을 통보해야 한다. 

 

 

57.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분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별 승인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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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각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 전력생산업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관광업 

ㅇ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ㅇ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ㅇ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58. 투자진출절차 
 

투자진출절차  

 

①투자형태의 결정 

 

외국인이 현지에서 영업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법인설립이나 대표사무소 

(Representitive Office)의 설치 등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지점이라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외국 모기업이 송금하는 운영자금을 자본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한편 투자진출의 경우 법률상 외국인도 100% 단독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국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현지 

기업인들과의 경영분쟁을 우려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정착에는 힘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다. 

 

②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지의 

기업환경이나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제도나 관행 등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의 경우에도 내용이 미비하거나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상하위 법간의 

관계가 모호해 대통령령이 상위법의 내용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발표되는 대통령령 전부를 파악하지  않고는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리 및 세무, 노동, 임대차, 원부자재 조달절차, 합작투자자와의 관계, 기업청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은 선진국의 내용과 많이  달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투자진출결정 이전에 장기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지실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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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트너의 선정 

 

우즈베키스탄에는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규모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기업의 소유 

관계가 복잡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면  기업을 합작투자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면적으로 드러나있는 사업보다 감추어 

진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영능력, 재력, 신용도 등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정 시에는 장기간 동안 대상 파트너의 개인적 신뢰도, 

인맥형성 여부, 재력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④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 우즈베키스탄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투자의사, 간략한 사업개요, 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을 기재한 투자신청서 

를 투자기업의 정관과 함께 제출한다. 법무부에서는 자체적 승인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고 자체 승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희망 

자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계좌번호를 지정해 준다. 

 

한편 법무부내에는 Republican Consultative Center라는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은행접촉 이전에 이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변호사를 지정하여 설립을 대행시키는게 일반 

적인데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전과정에 걸친 자문료 및 대행비는 $1,200내지 $1,500이며 

이들을 활용할 경우 소요기간은 15일 정도이다. 

 

은행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정관,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 대표자의 여권 및 거주허가 증명서 

(법무부 투자 승인후 관할구청에서 발급),  신규회사 경리 담당자의 여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합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  : (법정최저임금 × 5) + $500 

  ※ '03.12.15 현재 월간 5440 sum (약 $5.5) 

- 100% 외국인 기업 : $2,000 

- 법무부의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시 처음 납부한 등록세의 20%를 추가 납부 

 

한편 법무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투자자는 본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동 구좌에 자본금을 

송금하게 되며 자본금 입금후 은행에서는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하고 현물출자의 경우 

에는 세관에서 투자자한 신고한 내용물 및 투자금액과 현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물출자 확인서를 발부해 준다. 또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우즈베 

키스탄과학기술위원회(Uzbekista Committee for Scienceand Engineering)에서 평가한 자본 

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납입을 완료한 투자자는 기업등록신청서, 등록할 기업의 정관,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록 

세납부 증명서, 투자 모기업의  등록증명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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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주거래 은행의 추천서(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기업의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경찰소에 회사 인장의 등록, 거시경제부 산하의 통계국, 대외 

경제부의 무역업 등록(필요할 경우), 세무서  신고 및 납세자 번호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59.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공장설립 가이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공장 부지의 개인 토지소유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① 우즈베키스탄 현지 합작투자자의 현물출자, ② 사용권 구입, ③ 

임차등의 세가지로 나뉘고 공장건물은 상기한 세가지 방법이외에 구입도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 합작투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현지실정을 몰라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 

들과 현재 시세 이상으로 공장부지 또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분쟁에 소지가 되기도 한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낮고 

많은 수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상태에 있어 저가로도 구입 또는 임차가 가능한바 합작투자자 

와의 투자지분율 조정시 실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다소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국가소유의 공장이나 부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개인 소유(사용권 포함)의 재산을  임차 또는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장의 신규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내라고 하더라도 전기, 용수, 전화 

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사개설 

 

①사전준비 단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지점의 경우라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단순지사의 경우에는 대표사무소(Representitive Office)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의 연락사 

무소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단순 중계 및 연락업무 

만이 가능하다. 

 

지사설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및 경영환경의 파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경제제 

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에따라 우리나라나 서구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일도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사설치 신청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이전에 사무실을 확보 

해야 하는데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등록 종료후 사무실을 이전하여도 무방하다.  

지사설립자의 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비지네스  비자로 입국하여(1달이내) 지사의 설치가 

완료되면 1년짜리 복수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며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규정은 

없지만 3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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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사의 설치 단계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의 인증국(Dept. 

of Accreditation)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비용은 US$1,170이 소요되고 기간은 서류제출 

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우즈베키스탄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되어야 하며 

모기업 주재국에서의 공증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등록 신청에 필요한 기초서류로는 모기업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서, 모기업의 무역업 등록 

증 또는 상공회의소 등록증, 모기업의 사업내역(브로슈어, 회계보고서등) 등 모기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기업의 대표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서류로 특이한 것은 모기업  주거래은행과 우즈베키스탄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추천서를 요청하는 것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이 

나 대기업들은 이러한 추천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어 작성을 꺼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기한 기초서류이외에 대외경제성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고 모기업의 Letter 양식에 사업의 목적, 내역, 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사의 설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사인과 회사 

직인을 찍으면 된다.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명칭, 주소, 존속기한 등의  개요와, 운영자금의 입출금 절차, 

사무실의 필요자산 및  청산절차, 모기업의 파견인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한 내용을 외국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고 법률사무소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대행 사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Informservice 

  - 전화 : (998-71)133-1187 

  - 팩스 : (998-71)139-4557 

  - 담당 : Mrs. Naralya Pavlovna Iskhkova, Director 

  - 참고사항  :  동사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등록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부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의 산하기관으로 다른 민간업체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음. 요금은 합작투자 회사 의 경우 $1,700이고 지사의 경우에는 $1,000  정도이고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2주  정도라고 한다. 단점은 정부기관으로 현행 외국인 지사관련 

세부 정보중 외국인에게 밝히기 곤란한 내용은 감출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ㅇ Baker & McKenzie  

  - 전화 : (998-71)13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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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998-71)120-6140 

  - 담당 : Mr. Robert Taylor 

  - 참고사항 : 세계적인 규모의 미국계 Law  firm으로 단순 등록 대행뿐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자문도 받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진출을 고려할 경우나 주재국 정부 또는 기업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의 경우 유력한 법률 자문기관이 될 수 있음. 대행요금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큰데 기본적으로 지사설치 대행 및 관련 법률자문일 경우 

$7,000 정도라고 한다. 

    

③마무리 단계 

 

대외경제성에 등록증을 발급완료후 또는 절차 진행중일 때 현지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러시아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못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사전에 영어나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직원 임시로  채용하고 지사설치후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 

이다. 급여는 외국인 회사 근무경력이 있고 영어 또는 한국어가 능숙한 직원의 경우에는 

$200 이상을 지급한다.  

 

 

60. 공장설립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① 우즈벡 현지 합작투자자의 현물출자, ② 사용권 구입, ③ 

임차등의 세가지로 나뉘고 공장건물은 상기한 세가지 방법이외에 구입도 가능하다. 

 

우즈벡에 합작투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현지실정을 몰라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현재 시세 이상으로 공장부지 또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분쟁에 

소지가 되기도 한다. 실제 우즈벡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매우 낮고 많은 수의 

공장들이 가동 중단상태에 있어 저가로도 구입 또는 임차가가능한바 합작투자자와의 투자 

지분율 조정시 실제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한편 다소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국가소유의 공장이나 부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개인 소유(사용권 포함)의 재산을 임차 또는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장의 신규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내라고하더라도 전기, 용수, 전화 

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산업단지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다.  

 

 

62. 자유무역지대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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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세제도 
 

조세제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는 세율이 높고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도 많아 오래 기업활동을 수행한 현지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차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가 힘든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인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정상적 

으로 세금을 부담할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법인세 : Corporate Tax 

 

현행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20%이고, 제조물품을 30%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의 세법은 우리나라와 상이해 모든 비용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열거된 비용은 제외된다.  

 

- 광고비, 출장비는 법률로 정해진 부분만 인정 

- 비은행권 대출굼에 대한 지급이자, 장기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연이자 

- 단기은행이자중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초과하는 부분 

- 배임, 위약으로 인한 손실 

- 교통비 보조금, 무선전화비용 

- 자선납부금 

 

개인소득세 

 

우즈베키스탄에 6개월(183일)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며 법정 최소급여액('03.11.1 5현재 월간 5440 sum)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배미만 : 13%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5배이상-10배미만 : 22% 

- 연간 법정 최소급여액의 10배이상 : 32% 

 

사회기금 

 

한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및 고용주는 사회기금(Social Fund)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고용 

주는 근로자 급여의 35%와 기업 총매출액의 0.7%를 내야하고 종업원은 소득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안정기금(Employment fund)과 노동연맹(Trade Union 

Federation Council)에 각각 총급여액의  1.5%와 0.7%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계 비지니스 정보
 

 
우즈베키스탄 - 63

 

기타 국세 

 

모든 상품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세의 일종으로 재화와 용역의 

판매대금, 수출 및 수입대금 전체에  대해 20%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밀가루, 

설탕 등 중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15%만이 부과된다. 

 

한편 소비세(Excise Tax)가  정부가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생산과 수입시점에서 부과되 

는데 세율은 5%부터  90%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부과대상품은 120여개이다. 이외에도  

농토세(SubsoilTax), 환경세(Ecology Tax), 물세(Water Use Tax) 등이 부과되고 있다. 

 

지방세 

 

세율은 낮지만 다양한 지방세가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법인세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 각 세금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 건물 및 유동자산(토지제외) 총가액의 3% 

- 토지세 : 정부에서 지정한 세율 

- 광고세 : 광고수입의 15% 

- 사회간접자본 개발부담금 : 잔여이익의 8%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판매대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때 원천 

징수된다. 운송료 수입의 6%, 이자소득  및 배당금의 15%, 로얄티, 임대소득의 20%, 보험료 

징수액 및 재보험액의 10% 등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보장협정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처럼 이자소득의 5%, 배당소득의 

15%, 로얄티의 5%만이 부과된다. 

 

 

64.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전력 

우즈베키스탄의 '04년 전력생산량은 479억 KWH를 생산하여 자급자족은 물론 인근 키르기 

스탄, 타지키스탄, 카작스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발전은 주로 가스를 통한 화력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28,000Km의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대부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매우 싼 편이다. 

 

상하수도 

강우량은 연간 500ml에 불과하지만 텐샨산맥에서 발원하는 강이 거의 년중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 공급은 원활하다. 단, 상수도 처리시설 및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있어 물의 질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해 반드시 정수시설이나 미네랄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하수도의 경우에는  페수처리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교통 

국토가 넓은 반면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통의 경우 항공기와 철도교통은 비교적 

발달해 있다. 한편 시내교통은 지하철, 트램바이(궤도전차), 전기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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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발달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낡아 있기는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잘 

발달된 환승 제도로 서민들이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 한편 택시는 요금은 매우 싸지만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잡기가 쉽지않다. 

 

통신 

 

사회간접자본중에서 가장 덜 확충된 것이 통신 부분이다. 전화는 회선수도 부족할 뿐아니 

라 대부분이 기계식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어 통화 중  단절과 잡음이 심한 편이다. 최근 

들어 전자식 교환기가 도입되고 있어 전화사정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기업 

들이 합작 투자한 6개의 이동통신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부족한 전화사정 개선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65. 노동여건 
 

모든 우즈벡 노동자는 "Work Book"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인신상정보, 경력사항, 

지병유무,연금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어 취업시는 동 "WorkBook"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첫 직장에서 동 책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증가율도 높을 뿐 아니라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은 

매우 풍부하다. 한편 사회주의식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잘되어있어 문맹율이 매우 낮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수도 높은 편이다. 또한 국민성도 비교적 근면하고 성실한 

편이어서  인력 조달면에서는 사업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생산설비 등이 우리와 달라 특정분야의 숙련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업률도 높을 뿐더러 정부에서 물가인상 등을 우려하여 임금수준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급여수준은 월  25,000 

Soum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어가 유창하고 컴퓨터 등을 잘 다루는 고급인력들의 경우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아 외국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들을 고용할 때는 현지화로 책정된 통상임금이외에 

별도로 달러로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한다. 

 

외국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Foreign Labor License"를 득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개인별로 다시 노동부의 "Work Permit"를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허가는 1년만 유효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최근들어 국내 실업율의 증가와 취업을 빌미로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인력이 증가하자 

우즈벡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꺼리는 형편이다. 또한 "Foreign Labor License"를 

득하는 것  보다는 "Work Permit"의 발급이  보다 어려운 편이다. 

 

 

66. 사회보장제도 
 

구 소련 지배의 영향으로 우즈벡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보다도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늦어져 가장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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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교육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금제도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악화와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정부에서 무상 

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질이 점차 낮아져 사립병원이 일부 설립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한 정부의 연금지급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경우에도 

막대한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67. 현지 생활여건 
 

집 구하기 

 

우즈베키스탄에도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회주의 시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서 규모가 

작고, 치안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살만한 주택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가격도 3,000불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주행정절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근 CIS국가에 살고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이주이외에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은 따로 없다. 외국인들은 

외교관, 투자기업의 임직원, 국제기구 및 NGO의 소속직원, 우즈베키스탄 정부초청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구좌개설 

 

외화구좌는 개설은 가능하지만 외화를 현금으로 예입하는 것은 외화를 정당하게 확보하였 

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의 외환구좌에 있는 돈은 

자유로운 인출이나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 시에는 사후에 세무당국에서 환전증 

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대로 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생필품 조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생필품 조달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의류와 의약품인데 가급적 한국에서 이삿짐 발송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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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의 경우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항생제 등 상비약은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이고 현지에는 20만의 고려인들이 체류하여 두부, 콩나물을 

비롯하여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지 않지만 내륙국가이기 때문 

에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다. 그러나 서울과 타슈켄트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과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일주일에 두 편씩 운항되고 있어 동 항공편을 통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대부분이 조달하고 있다.  

 

레져여건 

 

레져여건은 인근 CIS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8.9월 개장한 

Tashklent Lakeside Golf Club은 18홀의 정규 골프장으로 눈이 쌓이는 몇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이중이  가능하고  경치와   Lay out도  우수한  편이고 Green Fee는 $70 

수준이다. 

 

한편 11월 중순 부터 3월까지는 스키를 탈 수가  있는데 스키장 시설은 미비하지만 눈은 

천연설이다. 그외 에는 수영, 테니스 등은 시내 곳곳에 체육시설이 있어 염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승마도 가능하다.    

 

치안상태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시내 도처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마피아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치안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전화신청 

 

전화가설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지만 최근에 교환기가  도입되어 종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전화회선이 충분치 못하여 디지털 라인의 

가설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기다리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임차주택에  전화를 포함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다.  

 

비품구입 

 

외환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구류, 전자제품 등은 구입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군데서 

구입이 어렵고 어려 곳의 상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나 환율이 낮았던 2-3년전에 수입한 재고품의 경우에는 의외로 염가에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교육여건 

 

ㅇ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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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슈켄트시내 한국교육원옆  

  - 전화번호 : (998-71)191-9670/2 

  - 상세정보 

총학생은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120명 정도이며, 현재 교사부족으로 저 학년은 학년을 

합반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교사는 전부 영어  Native  Speaker이다. 

입학비는 없으며 등록금도 꽤  높은 수준이다. 1-12학년까지 연 미$10,000 - $15,000이다. 

  

ㅇ Evergreen School 

   - 위    치 : Chilanzar, Tashkent 

   - 전화번호 : (998-712)43-3642, 2719  

   - 상세정보 

     ·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운영중인 인터내셔날 스쿨로 수업료는 연간 $4,900 수준이고 

교사는 상당수 현지인 교사들이 있고  TIS보다 현지어 교육 비중이 높은 편이다. 

 

 

68.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우즈벡에도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아파트들은 사회주의 

시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서 규모가 작고, 치안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벡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살만한 주택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가격도 3,000불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우즈벡 정부는 인근 CIS국가에 살고있는 우즈벡인들의 이주이외에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은 따로 없다. 외국인들은 외교관, 

투자기업의 임직원, 국제기구 및 NGO의 소속직원, 우즈벡 정부초청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외화구좌는 개설은 가능하지만 외화를 현금으로 예입하는 것은 외화를 정당하게 확보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의 외환구좌에 있는 돈은 

자유로운 인출이나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 시에는 사후에 세무당국에서 

환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대로 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전화가설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지만 최근에 교환기가 도입되어 종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전화회선이 충분치 못하여디지털 라인의 

가설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기다리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임차주택에  전화를 포함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다.  

 

외환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구류, 전자제품 등은 구입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군데서 

구입이 어렵고 어려  곳의 상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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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편이나 환율이 낮았던 2-3년전에 수입한 재고품의 경우에는 의외로 염가에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69. 자녀 교육여건 
 

<인터내셔날 스쿨> 

 

ㅇ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 타슈켄트시내 한국교육원옆  

  - 전화번호 : (998-71)191-9670/2 

  - 상세정보 

    · 총학생은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120명  정도이며, 현재 교사부족으로 저   

       학년은 학년을 합반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교사는 전부 영어  Native  Speaker 

       이다. 

    · 입학비는 없으며 등록금도 꽤  높은 수준이다. 1-12학년까지 연 미$10,000 - 

       $15,000임 

  

ㅇ Evergreen School 

   - 위    치 : Chilanzar, Tashkent 

   - 전화번호 : (998-712)43-3642, 2719  

   - 상세정보 

     ·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운영중인 인터내셔날 스쿨로 수업료는 연간 $4,900   

        수준이고 교사는 상당수 현지인 교사들이 있고  TIS보다 현지어 교육 비   

        중이 높은 편이다.  

 

 

70. 진출기업/전체 
 

<(주)대우 현지사무소> 

  

 Add : 8-floor, 1 block, h.1, Furkat str.,Tashkent 700027 

 Tel : (998-71)139-15-07, 139-18-01, 139-13-95 

 Fax : (998-71)120-65-09  

 Pres: 이승철 이사 

 참고사항 : (주)대우의 지점으로 일반무역업, 대우그룹 투자진출업체의 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 

  

<(주)대우 면방> 

  

 Add : Daewoo Unitel Bldg. 3F, Bukhara str. 1, Tashkent 700015 

 Tel : (998-71)133-3442 

 Fax : (998-71)133-3418 

 Pres: 노종기 상무 

 참고사항 : 우즈벡 현지에서 면화를 구입,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갑을방적이 청산되었고 우즈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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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즈벡 정부에 인수된 지금 우즈벡 최대 규모 

한국 투자 업체임. 

 

<삼성전자 현지사무소> 

  

 Add : 107-b Amir Temur str.,Tashkent (Int'l Business Center) 

 Tel : (998-71) 120-6034  

 Fax : 9998-71) 120-7234  

 Pres: 박재형 부장 

 참고사항 : 삼성전자가 설립한 현지 사무소로 TV,  VTR, 에어콘, 냉장고, 금전등   

            록기,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수출 

  

< LG 전자 현지사무소> 

  

 Add : ap.32-33, h. 98, Uzbekistan ave.,Tashkent, 700027 

 Tel : (998-71)120-6260/1   

 Fax : (998-71)120-6223 

 Pres: 장기열 과장 

 참고사항 : LG전자의 현지 사무소로 자사제품의 판매, 홍보 등을 담당 

  

<아시아나 항공 현지지점 : Asian Airline> 

  

 Add : "Tashkent"airport, Sergaliyskiy raion, Tashkent 

 Tel : (998-712) 50-9824  

 Fax : (998-712) 50-1618 

 Pres: 박현수 과장 

 참고사항 : 서울-타슈켄트를 주1회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권 판매, 항   

            공기 정비 등을 담당 

 

 

71. 주요경제지표/주요경제지표(2003)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GDP $십억 13.4 11.0 9.7 9.1 

GDP성장 % 3.3 4.1 3.2 3.0 

인플레 % 24.9 27.2 24.2 14.6 

인구 백만명 24.9 25.1 25.5 25.8 

수출 $백만 2935 2755 2510 2780 

수입 $백만 2441 2479 2187 2300 

경상수지 $백만 126 -104 285 311 

외환보유고 $백만 600 781 640 595 

외채 $십억 4.4 4.6 4.3 4.4 

평균환율 숨/$1 237 423 771 970 

자료원 :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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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요경제지표/주요경제지표(2004)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십억 13.4 11.0 9.7 9.1 11.5 

GDP성장 % 3.3 4.1 3.2 2.4 7.7 

인플레 % 24.9 27.2 24.2 13.9 3.7 

인구 백만명 24.9 25.1 25.5 25.8 25.8 

수출 $백만 2935 2755 2510 3130 3250 

수입 $백만 2441 2479 2187 2210 2580 

경상수지 $백만 126 -104 285 311 N.A. 

외환보유고 $백만 600 781 640 595 550 

외채 $십억 4.4 4.6 4.3 4.4 4.4 

평균환율 숨/$1 237 423 771 971 1045 

자료원 : E.I.U., 우즈벡 통계위원회 

*2004년 수치는 전망치임 

 

 

73. 대외거래지표 
 

                                                               (단위 : US$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13,400 11,600 9,700 9,000 11,000 

외채 4,400 4,600 4,300 4,400 4,400 

무역수지 494 276 323 920 670 

수출 2,935 2,755 2,510 3,130 3,250 

수입 2,441 2,479 2,187 2,210 2,580 

외환보유고 600 781 640 595 550 

자료원 : 우즈벡 거시경제성, E.I.U. 

* 2004년 수치는 전망치임 

  

 

74.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 
 

연도별 수출입 

 

우즈베키스탄 사정상 2004년 통계는 1-9월까지만 입수 가능함. 

 

　　　　　　　　　　　                     (단위: $백만, %) 

2002 2003 2004(1-9) 
연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2,988 -5.7 3,725 24.7 3,527 n/a 

수입 2,712 -13.5 2,964 9.3 2,711 n/a 

수지 276  920  816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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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수출입 

 

<수출> 

　　                                                      (단위: $백만) 

국명 2002 2003 2004(1-9) 

총계 2,988.4 3,725.0 3,526.7 

러시아 317.9 459.4 488.8 

영국 229.5 278.3 274.5 

이란 173.2 275.6 210.9 

터어키 101.8 129.5 168.3 

아제르바이잔 N/a N/a 141.5 

스위스 188.4 201.2 139.4 

투르크매니스탄 N/a N/a 134.9 

카자흐스탄 N/a N/a 128.2 

미국 104.6 107.5 118.3 

타지키스탄 101.3 121.2 107.1 

아프카니스탄 83.7 88.2 87.9 

라트비아 78.0 85.4 77.1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수입> 

　　                                                    (단위 : $백만) 

국명 2002 2003 2004(1-9) 

총계 2,712.0 2,964.2 2,711.0 

러시아 595.2 689.7 667.0 

대한민국 258.5 234.0 268.5 

미국 328.7 228.5 236.1 

중국 113.0 162.7 214.6 

독일 210.5 290.7 202.8 

카자흐스탄 181.1 196.6 159.0 

터어키 87.3 142.6 125.3 

우크라이나 122.0 136.3 116.9 

일본 20.5 60.3 58.8 

영국 73.6 76.8 48.1 

이태리 75.3 51.2 47.4 

프랑스 56.5 47.5 32.7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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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입 

 

<수출> 

　　　　　　　　　　　　　　　                              (단위 : %)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1-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면화 및 면사 27.5 22.0 22.4 19.8 18.0 

화학플라스틱제품 2.9 2.7 3.0 3.1 4.6 

비철금속 6.6 7.0 6.4 6.4 8.5 

기계설비류 3.4 3.9 3.9 5.9 6.9 

식품 5.4 3.9 3.5 2.7 3.8 

에너지 10.3 10.2 8.1 9.8 12.7 

기타 30.2 35.7 36.8 37.9 45.5 

 

<수입>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류 12.3 10.8 12.5 9.9 6.7 

화학플라스틱제품 13.6 12.7 15.1 12.8 13.0 

비철금속,금속 8.6 10.9 8.0 7.9 10.5 

기계설비류 35.4 41.2 41.4 44.4 44.7 

에너지 3.8 1.9 1.3 2.7 2.0 

서비스 8.5 10.3 10.6 10.2 12.0 

기타 17.8 12.2 11.1 12.1 11.1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7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통계 
 

<수출> 

                                                              (단위 : US$백만) 

주요 수출품 2000 2001 2002 2003 2004(1-9) 

면화 및 면사 897.8 697.5 669.3 737.5 620.7 

화학제품 94.7 85.6 88.9 115.5 162.2 

비철금속 215.5 221.9 191.0 238.4 299.8 

기계장비 111.0 123.6 116.5 219.8 243.3 

식품 176.3 123.6 105.7 100.6 134.0 

에너지 제품 336.3 323.5  243.2 365.0 447.9 

기타 985.8 1,131.8 1,098.9 1,411.8 1,199.1 

서비스 447.3 462.9 474.9 536.4 419.7 

합  계 3,264.7 3,170.4 2,988.4 3,725.0 3,526.7 

(자료원 : 우즈벡 거시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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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단위 : US$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9) 

화학제품 400.8 398.4 410.4 379.4 379.4 

금속제품 253.5 341.9 216.2 234.2 234.2 

기계장비 1,043.4 1,292.4 1,122.9 1,316.1 1,316.1

식품   363.5 338.8 339.4 293.5 293.5 

에너지제품 112.1 59.6 35.0 80.0 80.0 

기타 524.6 382.7 301.8 358.7 358.7 

서비스 250.5 323.1 286.3 302.3 302.3 

합  계 2,947.4 3,136.9 2,712.0 2,964.2 2,964.2 

(자료원 : 우즈벡 거시경제성) 

 

 

7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입 품목 통계  
 

연도별 수출입 

　　　　　　　　　                                  (단위 : $백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1-10) 

수출 230 345 188 247 270.3 

수입 103 136 96 79 53.4 

수지 126 208 91 168 216.9 

자료원 : KOTIS 

 

품목별 수출입 

 

<수출실적> 

　　　　　　　　                        (단위 : $천, %) 

2003 2004(1-10)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자동차부품 155 38.4 163.9 38.2 

원동기및펌프 16.8 -17.5 43.4 266.3 

합성수지 8.7 55.8 9.5 33.3 

기타가구 5.1 32.1 2.6 28.8 

승용차 5.3 391.6 4.1 4.6 

편직물 6.8 30.9 3.3 -38.3 

직물제의류 0.5 477.9 2.8 468.2 

타이어 4.0 42.8 2.5 -21.3 

냉연강판 2.5 158.0 2.3 66.4 

계측기 1.4 1,096.5 2.3 117.3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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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적> 

　　　　　　　　                       (단위 : $천, %) 

2003 2004(1-10)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천연섬유원료 48.5 -28.0 42.0 2.0 

면사 6.9 -51.2 6.3 -2.1 

순면직물 1.9 -71.7 2.5 53.1 

식물성 한약재 0.7 -10.1 0.75 37.0 

아세테이트사 3.3 194.2 0.3 -89.0 

과실류 0.3 415.5 0.2 -8.3 

채소류 0.3 -6.0 0.2 -25.5 

직물제의류 0.03 9,191.4 0.2 9,432.8

자동차부품 0.1 9,995.7 0.1 7,064.9

음료 0.03 396.4 0.1 255.5 

자료원 : KOTIS 

 

 

77. 대외 투자진출 통계 
 

* 대외투자진출이 없다.   

 

 

78.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국별 투자유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별 외국인 투자금액과 투자건수를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고 

총액만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동향을 국별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계상으로 확인은 안되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만 따질 그 뒤를 따르는 것으 

로 여겨진다.  

 

<업종별 투자유치> 

                                                         (단위 : US$백만) 

산업명 2000 2001 2002 2003 

에너지산업   34.4 58.3  69.1 38.2 

화학 15.0      14.0  19.6 6.0 

기계 95.6     147.8 139.8 105.1 

섬유 및 신발   6.6  9.2 8.7 4.4 

식품  9.1 40.1 4.8 10.3 

운송  10.9  16.8 15.9 11.9 

통신 24.0 16.2 28.1 39.0 

기타 21.7 33.6 31.8 23.9 

합  계 217.3 336.0 317.8 238.8 

*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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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진출, 유치 통계 
 

                           (단위 : US$천, 건수, 신고기준) 

누계(2004) 
구  분 

건수 금액 

우리나라진출 78 253,629 

우리나라유치 - - 

자료원 : 수출입은행 

  

 

80. 물가금융지표 
 

지    표 2001 2002 2003 2004 

소비자물가상승율(%) 27.2 24.2 13.9 2.8 

실질 GDP 성장율(%) 4.1 3.2 2.4 3.0 

인구(백만명) 25.1 25.3 25.4 25.7 

통화량(단위:soum) n/a n/a n/a n/a 

통화증가율(%) n/a n/a n/a n/a 

주가지수 n/a n/a n/a n/a 

연평균환율(Soum/1US$) 423.8 771.0 971.3 1,020.0 

금리(%) n/a n/a n/a n/a 

(자료원 : E.I.U.) 

 

 

81. 노동통계 
 

지    표 2001 2002 2003 2004 

고용인구(1,000명/12세이상) n/a n/a n/a n/a 

실업율(%) 0.4 0.5 0.5 0.6 

평균임금(soum) 23,920 27,511 37,937 45,538 

임금상승율(%) N.A. N.A. N.A. N.A. 

주당평균근로시간 41.2 41.2 41.2 41.2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성, E.I.U. 종합) 

* 2004년 수치는 전망치임  

 

 

82.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지원기관  

  
 대통령산하 각료회의   

- 외국인투자 승인 및 정책 결정 .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 외국인투자회사의 인가,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등록, 수출입허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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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산위원회(Goskominushestva)  

- 민영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  

 

 

  

 전문가위원회(Commission on the Experts)1)  

-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 지방관할 대표자로 구성되어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 업의 경우)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합작기업의 설립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인 전문가위원회 창설 대표기관으로는  

①지역 집행위원회(카라칼팍 자치공화국 각료회의, 타쉬켄트시 집행위원회)  

②지역재무국(카라칼팍 자치 공화국 재무부, 타쉬켄트시 재무국)  

③지역대외무역·경제관계국가위원회  

④지역 통계관리국  

⑤지 역 세무국  

⑥국가자연위원회 지국등이 있음.  

 

 

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Ministr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주 소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 P.O.Box M193, Accra, Ghana. 

전 화    팩 스    

Web-site  www.mfer.uz 

E-mail    

기관개요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부-외국인투자기업 인가, 대외무역회사 

등록, 수출입허가 발급 등 

Abstract   
  

 

기관명  Foreign Investment Agency  

주 소  16a Navoiy Street, Tashkent, 700011, Uzbekistan  

전 화  7 3712 41 5541  팩 스  7 3712 89 1201 

Web-site  www.gov.uz/fia 

E-mail  afi@mail.uznet.net  

기관개요 우즈베키스탄 외국투자청-외국투자 지원부서 

Abstract   
  
 


